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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paperison how tomakeneolithicstonetoolsandusesstonetools
excavatedfrom JingeuneulsiteatJinan,Jeonbuk,Korea.Thisstudyaimsto
examine features and manufacturing methods of neolithic stone tools at
JingeuneulsiteandfurtherrevealthecharacterofJingeuneulsite.
Thispaperconsistsofthefollowing;
Chapter2arrangesexisting researchesand methodology on stonetools.It
summarizeshistoryofresearchofmanufacturingmethodsandanalyzesstone
toolsusingstandardofstonetoolsobservationofJingeuneulsitereport.
Chapter 3 manufacturing process by shapes into that of chipped stone
implement. Manufacturing process of chipped stone implement includes
acquisitionofraw materials,preparationofbody,shaping,making bladeand
worntraceandusesanalysesofraw materialquantity,topographyandgeology,
classificationofbodyandquantity,flakeandretouchingandarrangesfeatures
ofworntraces.



Chapter 4 describes manufacturing process and features ofchipped and
summarizes finished stoneimplements.Namely,itcollects stone implements
made by the stages of manufacturing stone implements and arranging
manufacturingtechniquesandacts.Inparticular,stoneimplementsaredivided
intocutterandshoveldependingonshapesofstoneimplementsandlocationof
bladeandprocessofusingthem isexaminedthroughmountingofhandleand
groovebindingstring.
In summary,itis found thatstone implements atJingeuneulsite were
manufactured on the basis of regular rules and forms according to
manufacturingstagesfrom theirapplications.AndtheJingeuneulsitewasmade
for500yearsfrom themiddleperiodtothelastperiodofNeolithiceraandit
seemedthathuntingandfarmingwereconductedcenteringaroundp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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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머머머리리리말말말

신석기시대의 석기는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로 선사시대 문화 복원
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질그릇이 편년연구와 식생활에 관련하
여 보여주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편년과 형식에 집
중되어 질그릇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기 연구가 부진한 편이다.이는 연구자가 적고
경험 축적의 어려움에서 비롯하지만 기본적으로 석기에 대한 인식부족과 질그릇을
중심으로 하는 기원과 전파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하지만,질그릇이 생활 속에서
조리와 저장의 용도에 중심이 있다면,석기는 도구의 활용과 가공에 쓰임이 있다.
따라서 당시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던 석기의 가공행위와 활용패턴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고고학의 목적에 부합한 선사시대인들의 생활패턴과 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
석기연구는 기본적으로 형태분석,기능분석,기술분석,쓴자국분석 등이 적용된다.
여기서 형태분석이란 석기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 즉 꼴의 통일성을 찾아 범주를
하나로 묶어 종류를 나누고 이를 해석하는 것으로 석기연구의 기본이라 할 수 있
다.기능분석이란 석기의 쓰인 흔적과 민속지 연구를 통해 석기의 활용과 행위를
찾는 것이다.그리고 기술분석이란 ‘어떻게’,‘어떤 방법’으로 석기를 만들었는가 하
는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완성된 석기를 관찰하여 제작과정을 유추하고 나아가 기
술 패턴를 찾아가는 것이다.또 쓴자국분석은 현미경을 통해 석기상에 남아 있는
날의 흔적을 통해 사용과 생활을 찾아가는 연구방법이다.
현재 신석기시대 석기 연구는 기본적으로 형태학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하여 석
기를 분류하고 조합상을 만들어 석기자체의 기능을 유추하고 있지만,도구로서 석
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지금의 한가지 방
법이 아닌 기능,기술,쓴자국분석들을 통한 연구방법론들이 각각 독립되지 않고
서로 실줄과 날줄처럼 서로 엮여지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석기의 모든 것
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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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그늘유적은 용담댐 건설로 수몰되는 전라북도 진안군 일대 금강최상류 지역으
로 구석기시대에서부터 신석기,청동기에 이르기 까지 여러 시대의 유적이 형성되
어 있다.행정상으로는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에 위치한다.유적둘레에는
400～900m대의 높은 산세들이 감싸고 있고,이들 사이로 곡간평탄지과 형성되고
중심으로 정자천이 흘러내리고 있다.
여기서 신석기시대 문화층은 정자천이 유적 앞을 활모양으로 감싸고 거세고 흐르
다가 점차 물살이 약해지면서 만들어진 곡간 충적대지 위에 위치한다.이곳은 진그
늘 마을 진입로 서편으로 해발 238～239m 지대로 강 옆 모래 둔덕이다.조사 당시
에는 서쪽으로 농고리들,보제들로 불리 우는 밭과 장음들로 불리 우는 논으로 이
용되고 있었다.
이 논문은 진안 진그늘유적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 석기에 대한 연구로 기존의
형식 분석 뿐만 아니라 기술 분석을 통해 석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
을 찾아내어 신석기시대의 뗀석기 제작순서를 복원하고,유적의 성격을 밝히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본으로 뗀석기의 제작순서를 복원하기 위해 어떤 돌감의 어디서 획득하
는가를 검토한다.그리고 제작 전단계로의 몸체의 형태는 어떠했는가 정리해보고,
어떤 방식에 의해 격지를 떼고,석기에 어떻게 남아있는가를 살펴 형태를 유추해
본다.이후 잔손질에 따른 여러 속성을 완성된 뗀석기를 통해 분석하고,종합적으
로 완성된 석기의 형태 등 여러 속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뗀석기의 만듦새,쓰임새,
나아가 유물의 갖춤새를 통해 진그늘유적의 성격,생활패턴을 찾으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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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석석석기기기 연연연구구구와와와 방방방법법법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연연연구구구사사사
신석기시대 뗀석기의 연구의 시작은 구석기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발전해 왔다.기
존 신석기 연구는 “신석기시대는 간석기의 시대”라는 단순명쾌한 사고에 따라 뗀석
기에 대한 분석 및 정리가 시도되지 못하다가 유적의 수와 뗀석기 연구가 진행되
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의 연구는 대체로 북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생김새에 따른 석기 분류
를 시도하려 했다.1)이러한 연구는 지극히 상식적이었지만,간석기 뿐만 아니라 뗀
석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뗀석기의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그 시작은 상노대도
조개더미유적이 발굴에서 찾을 수 있다.장호수는 상노대도 조개더미유적의 석기연
구를 위해 각 층위에 따른 전체 유물의 성격을 파악하려 하였다.그는 자연환경을
고찰하고,각 문화층의 성격과 뗀석기 만든 수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연유물(동
물뼈,조가비 등)과 문화유물(토기,석기 등)로 나누고,석기를 다시 뗀석기,간석기,
자연돌로 세분하여 유적의 모든 돌유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를 돌감별,문화층
별로 석기의 갖춤새를 살폈다.그리고 만든 수법을 알기 위해 몸돌 크기와 격지면
수를,격지는 크기,종류,제작상태,격지턱,테두리모양,자른 모양을 분석하였고,
각 연장들의 돌감,크기,무게를 비롯하여 잔손질 위치,모양,형태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상노대도 조개더미는 아래층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뗀석기 비
중이 줄고 간석기가 늘어나고,뗀석기의 제작수법이 점차 거칠어지면서 퇴화되어
간다고 하였다.2)이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돌유물을 모두 아우르고 본

註 1)서국태,『조선의 신석기시대』,(사회과학출판사,1986).
력사연구소․고고학연구소,『조선전사 1(원시편)』,(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1991).
신숙정,“신석기 시대와 문화”,『북한선사문화연구』,(백산자료원,1995).

註 2)장호수,『상노대도 조개더미유적의 석기연구』,(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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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석기 연구의 시작을 알렸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황용훈은 암사동과 미사리유적에서 채집된 석기를 토대로 해서 도구의 제
작형태 및 기능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3).그는 논문에서 석기를 형태적으로 분
류하고 그 수량을 파악한 후에 신석기문화를 전기,중기,후기로 나누고 뗀석기를
기초로 한 어로 채집문화에서 점차 어로를 기초로 한 초기농경사회로 나아가고 점
차 간석기로 대체되면서 뗀석기가 소멸된다고 하였다.이 논문은 도구 분석이 새롭
고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고,나름의 신석기시대 석기문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80년대에 이루어졌던 단순한 석기에 대한 보고와 갈린 석
기에 집중되어진 형태분류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재원은 제주도 고산리유
적의 뗀석기를 대상으로 하여 형태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4).고산리유적의 뗀석기
를 가공흔적과 인위성을 기준으로 하여 성형석기와 폐기석재로 구분하고,이들 석
기의 돌감과 유물수를 파악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몸체와 떼기를 연구
하였다.이를 통해 고산리유적에서는 평평한 돌감을 몸체로 하여 직접타격에 의해
격지를 떼어내고 이를 직접 또는 가압법을 통한 2차 가공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형석기 중 석촉을 중심으로 하는 첨두기형석기가 높은 비율를 차지하는
것을 통해 고산리유적이 수렵 또는 어로와 관련된 경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였
다.이것은 이른 시기 한반도 남부지방의 신석기시대 석기문화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굴의 증가와 뗀석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석기의 형식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제작수법,경제활동의 패턴에 이르는 문화 복원을 시도하였다.
이헌종은 기술형태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장년리 당하산유적 석기를 분석하였
다5).그는 석재채집 전략,몸체의 형성,석기제작 기법을 살펴 경제생활의 측면까지

註 3)황용훈,“石器․骨角器”,『韓國史論』12,(國史編纂委員會,1983).
註 4)高才元,『濟州道 高山里 石器의 分析硏究』,(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
註 5)최성락․이헌종,『함평 장년리 당하산 유적』,(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2001).
이헌종,“호남지역 신석기시대 타제석기 제작기법의 제양상”,『先史와 古代』 15,(韓國古代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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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려 했다.즉 돌감을 분석하고,유적에서 많이 사용되는 안산암,석영,점판암
등을 어떻게 유적으로 옮겨왔는가를 연구 하였다.그리고 석기의 외형에 국한하여
분석하는 연구와 달리 몸체와 제작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까지 연구하여 격지의
타격면이 주로 대각선 박리로 이루어졌고,옆격지를 주로 이용하여 석부,홈날석기,
잔손질 석기 등을 제작하였다고 하였다.석기제작수법으로는 격지 분석을 통해 석
재를 선택 후 석기의 외형을 규정하기 위해 가파른 대각선떼기,수직떼기,단순수
직 눌러치기 등이 이용되었다고 하였다.또 굴지구와 석부를 기술형태적으로 분석
하려 하였다.이것은 경제활동의 일면으로서 석기연구의 가능성을 넓혔다는 데 의
의가 크다.
신숙정과 손기언은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뗀석기를 구석기 분류체계6)로 가지고
형태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였다7).그들에 따르면 석기의 쓰임새(형태)에 따
라 다양한 돌감들이 사용 되었으며,구석기와 신석기시대 석기 제작수법이 공존하
고 있다고 보았다.그리고 몸체를 대형의 자갈돌이나 덩이돌의 경우는 찍개 같은
큰 석기를 제작하고,격지는 소형의 긁개를 제작하는데 사용한다고 보았다.또 유
적에서 출토된 여러 점의 격지를 통해 석기제작이 이루어졌으며,다량으로 나온 그
물추와 묶음낚시를 통해 오산리유적의 중요한 생업은 어업이라 하였다.이 연구는
기존 보고서에서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뗀석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돌감의 쓰임새와 제작수법을 연구하여 기존에 조사된 유적의 뗀석기
재검토 작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뗀석기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석기연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꾸준하게 그 영역을 넓혀 오고 있다.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이 언급했듯이 뗀석기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나름의 신석기시대 석기 분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그리

2000).
註 6)deLumley와 Tixier의 석기제작기술의 특성과 형식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시각에서 석기갖춤새
(lithicassemblabe)전체를 조망하여 여러 형식의 석기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 분석하는 관점을 말
한다.

註 7)신숙정․손기언,“강원지방의 뗀(打製)석기 연구”,『江原考古學報』창간호,(江原考古學會,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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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것은 완성된 석기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연구
를 진행해야 하겠다.그러할 때 석기의 성격,제작소의 유무,생업에 대한 추론 등
이 가능해 질 것이다8).

제제제222절절절...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론론론
111...관관관찰찰찰기기기준준준과과과 개개개념념념 정정정리리리
지금까지의 신석기시대의 뗀석기 분류는 형태분류에 따른 생업 연구가 중심을 이
루고 있어 석기제작과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없다.이것은 신석기시대 석기연
구의 분석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진그늘유적의 석기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방법이 필요한데,석기의 기술의 바탕이 구석기제작에서
발달하였다는 계승론적인 전제를 통해 보면 새로이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구석기
관찰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물론 구석기시대 뗀석기와 신석기시대 뗀석기는 여
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풀지 못하는 속성이 남
아 있어 기본적으로 구석기 관찰기준9)을 참고하고,새로이 나타나는 속성이나 결과
는 새로이 추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진안 진그늘유적 보고서의 기준안을 따른다10).진그늘유적은 구석기관
찰기준을 참고하여 석기제작도구,제작 중에 생성된 석기,나머지로 나누고,이를
제작수법에 따라 뗀석기와 간석기로 구분한 후 완성여부에 따라 미완성,완성품으
로 그리고 형태와 용도에 따라 세분하여 돌유물 전체를 아우르는 기준안을 제시하

註 8)신숙정,“호남지방 신석기문화의 연구:성과와 전망”,『湖南考古學報』20,(湖南考古學會,2004).
註 9)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석기 분류 기준은 Leakey석기분류체계(Leakey1971),Clark와 Klieindienst가
제시하고 Isaac이 개량한 석기분류 체계(Issac1977),deLumley의 석기분류 체계(deLumley1979),
Bordes의 석기 분류체계(Bordes1981),그리고 Tixier(Tixieretal,1999)의 석기 분류체계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Leakey석기분류체계와 Clark와 Klieindienst석기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석기를 분류하
려 하였고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따로 분류기준을 정리해서 관찰을 하였다.기본적으로 석기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세분하려 하였다.

註 10)이기길․윤정국 『진안 진그늘 선사유적』제1권:신석기와 청동기시대의 살림,(조선대학교박물관․
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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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석기시대 석기관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뗀석기는 석기 전체면을 관찰하여 가장 납작한 면을 밑면에 두고,길이축이 긴변
을 눈앞 직선으로 하고,짧은축에서 긴변을 앞에 두고 관찰하였다.요컨대,육면체
안에 석기를 넣고 보면 각 부분은 윗면,아랫면,앞(변),뒷(변),왼쪽(변),오른(변)
으로 이름 지었다.(그림 1)

그림 1.뗀석기의 부분명칭

뗀석기는 완성여부에 따라 미완성과 완성품으로 나누고,그밖에 망치,몸돌,격지,
조각돌,부스러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미완성 뗀석기는 뗀석기를 만들어져 가는 과정의 것으로 미완성 뗀석기,제작과
정 중 파괴된 뗀석기로 나눌 수 있으나 논문에서는 제작과정석기 또는 파손석기로
정리하였다.
완성된 뗀석기는 평면모습에 따라 타원형,타원의 한쪽이 좁아든 형,타원의 단변
하나가 직선인 형,모 둥근 장방형,사변형,세장형,칼형,세장형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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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석기제작도구인 망치,제작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몸돌,격지,조각돌,부
스러기는 구석기 관찰기준을 따랐다(그림 2).

그림 2.격지와 망치,자갈돌의 부분 명칭

그리고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구석기시대 석기용어를 필요에 따라 정의를 인
용하였고,다른 정의가 필요하면 새로이 만들어 놓았다.다음은 앞으로 사용된 용
어들의 정의이다.
� 자연석 :석기를 만드는 기본적인 돌감으로 크게는 암반에서부터 작게는 강

자갈에 이르기까지 석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로서 암석(原石)을 말한다.석기제작
단계상으로는 석기의 채집과 운반의 대상이 된다.
� 돌감 :석기를 제작하는 과정 또는 도구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쓰인 돌로서 석

기의 원료가 갖는 성질도 포함된다.석재(石材)또는 바탕돌이라고 쓰이기도 한다.
� 몸체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자연석을 가공하여 1차성형(형태잡기)에

편하도록 자연석을 깨어낸 돌이다.즉 1차 성형 전단계의 석재를 말한다.



- 9 -

� 미완성석기 :석기제작에서 있어서 완성되지 못한 석기이다.이것은 석기제작
시에 파손되어 버려졌거나 중간에 제작을 그만두고 폐기된 석기이다.
� 1차성형기법(형태잡기):석기의 형태를 잡기 위해 행해지는 수법으로 제작자

가 의도한 형태를 만들어가는 기술을 말한다.
� 2차성형기법(날만들기):형태가 잡힌 석기에 특정한 변이나 모서리에 잔손질

을 가하여 예리한 날을 만드는 행위나 기술을 말한다.
� 쪼으기 :몸체 표면에 남아 있는 뗀면의 능선과 켜면,날카롭고 뾰족한 부위를

망치 등을 통해 두둘겨서 표면을 평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갈기 :거친 표면을 갈아 매끄럽게하는 기법으로 갈기의 방법과 범위에 따라

다시 일부 갈기,전체 갈기,거친 갈기,고운 갈기로 나누기도 한다.3차 성형기법
으로 넣을 수도 있겠다.
� 완성된 석기 :제작자가 의도한 석기의 최종 모습이다.기본적으로 뗀석기와

간석기로 나눌 수 있다.
� 변용 :사용에 따라 마모나 파손되어 이를 다시 제작 수정한 석기를 말하는데,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하나는 석기의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효율적 사
용을 위해 재가공한 방법,파손된 제품을 다시 가공하여 다른 용도의 도구로 만드
는 방법이 있다.
� 자연면 :자갈돌의 겉면으로 풍화와 물에 의해 겉면에 매끈거리는 것으로 인

위적 흔적이 없이 자연 상태로 남아 있는 돌의 겉면을 말한다.
� 켜면 :돌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일정한 등방향성에 따라 힘을 가하면 깨지

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돌의 겉면이다.특히 이물질이 끼여 있거나 층리가 있
는 돌에서 잘 나타난다.
� 운반된 돌 :자연 속에서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적 내부로 이동된 것으로

넓게는 석기도 포함되나 여기서는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 유물을 뜻한다.
� 불먹은 돌 :유적 내부에서 확인된 돌로 겉면이 불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표면

이 화학적,물리적 흔적이 남아 있는 자갈돌로 불과 관련된 행위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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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과과과 목목목적적적
고고학에서의 유물은 행위 산물의 결과물이다.이런 점에서 유적에서 확인되는
석기는 행위의 반응 즉 석기제작과 사용,폐기의 순환적인 과정이 모두 들어있게
된다.요컨대,유적에서 확인된 석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속에서 남겨지게 된다11).
(그림 3)
첫째,석기제작을 위해 유적 인근에 위치한 자연석(原石)을 깨거나 깨뜨려서 직접
운반해 온다.(돌감의 획득)
둘째,자연석이나 몸체로서의 석재를 일정한 장소에서 제작한다.(도구제작단계)
셋째,만들어진 도구를 이용해서 건물 짓기,사냥하기,물고기잡기,식물채취,동
물해체 등에 이용된다.(사용단계)
넷째,도구가 파괴되거나 잃어버리게 되어 폐기된다.(폐기단계)

그림 3.석기제작 행위와 결과

진그늘유적에서는 이러한 숨겨진 행위의 결과물들이 발견된다.이를 정리해 보면
자연돌,몸체,제작과정에서의 생성된 석기,제작도구로서의 석기,미완성석기,완성
된 석기,변용된 석기,파괴된 석기 등이 있다.
진그늘유적에서는 석기제작사용에 따라 623점의 석기수가 얻어졌다.석기는 관찰
기준에 맞추어서 맨눈관찰과 자,각도기 등 재는 도구를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우선 제작과정에 따른 석기분류방법을 적용하여 자연돌(원석),뗀석기,간석기,불

註 11)ColinRenfrew․PaulBahn,"How DidTheyMakeandUseTools?",『Archaelogy』Theories
MethodsandPractice,(ThamesandHudsonLtd,1996)



- 11 -

먹은(터진)돌,망치,제작과정(파손)석기,몸돌,격지,부스러기로 구분한 후에 석기
의 크기,날의 위치,형태에 따라 재는 분석과정을 거쳤다.그리고 이들 속에서 가
지게 되는 의문을 정리하고,이를 해결하는데 논문의 목적이 있다.

표 1.석기제작 단계와 연구방법

제제제작작작행행행위위위 유유유적적적에에에서서서 출출출토토토되되되는는는 유유유물물물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론론론

돌감의 획득 자연석,운반된 돌,
완성된석기,몸돌 등 돌감분석을 통해 획득장소 추정

도
구
제
작
단
계

1차성형하기
(형태잡기)

미완성석기,몸체,
큰격지,망치,받침돌 등

몸체 형태 분석
격지떼기수법분석

2차성형하기
(잔손질)

미완성석기,뗀석기,잔격지,
망치,파손된석기 등

날의 위치,범위와 각도,
잔손질떼기관찰을 통한 날 분석

3차성형하기
(쪼으기,갈기)

망치,갈판,갈돌,숫돌,
갈린 석기,파손된석기 등

갈린 면과 방향 등 갈린면 관찰을
통한 갈기수법분석

사용단계 완성석기,파손된석기 마모도,닮 현상관찰
도구의 장착여부 검토

변용 변용된 석기,파손된석기 사용흔과 파괴 변용분석
폐기 유물의 위치 유물의 공간분석

다음은 진그늘유적의 제작행위에 따른 생성물과 도구에 대한 의문과 분석방법을
정리하였다(표 1).
첫째,돌감의 획득에 있어 “진그늘유적에서 나오는 돌감은 어떠한가?”,“어떠한
돌감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는가?”,그렇다면 “왜 그 돌감을 이용하였는가?”에 대
한 의문에 대해 유적에서 나온 모든 돌감을 파악하고 그 개체수를 통계를 통해 분
석하여 돌감의 선호도를 파악한다.그리고 돌감의 물리적 특징을 검토하여 왜 그
돌감을 선호하게 되었는가를 정리해본다.그리고 이들 돌감은 어디서 가져왔는가를
주변유적과의 거리관계를 검토한 후 주변 지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돌감획득
장소를 알아본다.
둘째,석기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사전작업을 시도하였는가?”,“자연석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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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는가?”아니면 “특정한 꼴을 잡아 놓고 형태를 잡았는가?”를 알아본다.이
를 위해 완성된 뗀석기를 모두 펼치고 윗,아랫면의 자연면 상태,켜면 상태,방사
선,물결무늬 등을 검토하여 석기제작 몸체를 파악한다.
그리고 형태잡기를 위해 격지떼기를 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떼어내는
가?”,석기에서는 “격지떼기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가?”를 몸체에 남아 있는
뗀면의 순서와 방향을 통해 형태를 파악하고,격지분석을 통해 제작수법과 특징을
검토한다.이때 격지 분석은 구석기시대 격지분석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즉
격지의 길이와 너비,두께,격지길이지수,격지두께지수,격지각,격지등면 상태,격
지 등면의 뗀방향,격지 등면의 뗀면수,격지 등면의 자갈면 범위,격지 배면의 혹
모양,격지 굽턱의 손질,격지 굽의 모양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형태를 잡은 석기를 “어떠한 잔격지가 떼어졌는가?”,“날은 어떻게 만들었
는가?”,“날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 몸체에 남아 있는 날의 생김새,잔손질의
위치와 방향,잔손질 모양,잔손질 깊이,잔손질 각도 등 구석기시대 잔손질 분석방
법과 비교하고 활용하였다.
넷째,사용에 있어 석기에서 관찰되는 “닳은 현상은 어떤 석기에 나타나는가?”
“어떤 부위에서 나타나는가?”,“석기의 사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닳은 흔적
이 있는 석기를 모두 모아서 특징을 분석한다.
여섯째,석기의 특징과 기능을 파악한다.완성된 석기의 형태와 날의 위치 등을
통해 석기의 특징을 파악한다.그리고 완성된 뗀석기를 크기와 날에 따라 뒤지개와
자르개로 구분하고,행위를 분석한 후 자루의 장착,줄묶음,나무 틀 사용 등을 통
해 석기 사용방법을 찾아본다.

요컨대 논문은 진그늘유적에서 출토되는 석기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여러 가지
분석방법 이용하여 신석기시대의 석기 특징과 제작수법을 연구하고 나아가 진그늘
유적의 성격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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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뗀뗀뗀석석석기기기 제제제작작작과과과정정정과과과 수수수법법법

제제제111절절절 돌돌돌감감감의의의 선선선택택택
돌감은 크게 2가지 점에서 유용하게 이용되는데,하나는 재료에 대한 이해,그리
고 석재 질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나아가 2차가공석기의 원형별 분류 등에 활용
될 수 있다.즉 몸체에 따른 재료의 분류 및 접합 등에 활용할 수 있다.다른 하나
는 원산지의 돌감의 분포영역을 파악하고,이를 유적내부에서 출토되는 석재를 분
석함으로써 인간행동의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12).
돌감획득은 석기제작의 첫단계로 석기제작의 필요성에 따라 원석의 산출지나 인
근에서 채집하게 된다.채집은 직접 시굴갱을 넣어 원석(母巖)에서 채광하거나 원
석에서 떨어져 지표에 노출된 자연석를 이용하게 된다.이후 채집된 자연석은 이동
무게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하나는 채집 장소에서 살림
터로 운반하기 쉬운 무게에 맞추어 1차가공하는 것,둘째는 최종도구를 만드는 것,
셋째는 자연석 그 자체를 운반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행위는 현재 확인할 길이
없지만 무게에 따른 운반를 고려해 필요가 있겠다.무게에 대한 분석은 뒤에서 언
급하기로 하겠다.
요컨대,돌감 분석은 석재 자체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유적 주변 지형과 지질,자
연환경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그런 후에 유적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을 제작에 따른
종류별로 나누고 돌감을 분석해야 한다.
석기를 만들기에 앞서 돌감의 획득은 무척 중요한데,기본적으로 제작자가 만들
려고 하는 석기의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또 유적에서 출토된 모든
석기가 기본적으로 제작과정과 사용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할 때,진그
늘유적에서 수습된 모든 석기에 대한 돌감의 획득은 사용목적에 따라 채집된 것으
로 볼 수 있다.진그늘에서는 총 623점의 석기가 수습되었는데,간석기,불먹은돌,
자연돌,기타 파손 석기를 제외하면 총 413점이다(표 2).
註 12) 竹岡俊樹, “遺跡硏究の方法”『石器硏究法』, (言叢社同人,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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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뗀석기제작에서 사용되고 만들어지는 돌감

셰일 응회암 편암 편마암 천매암 유문암 석영
맥암

각렬암질
응회암 모듬

뗀석기 91 1 0 1 0 1 94

격지 152 4 0 1 3 1 1 162

부스러기 51 8 0 1 96 1 157

모듬 294 13 0 3 99 2 1 1 413

여기서 보듯이 뗀석기는 크게 뗀석기,격지,부스러기 등으로 세분하였는데,이러
한 분류는 개개유물의 맨눈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스러
기,격지가 77%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유적에서 반출되는 뗀석기는 대부분
이 제작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다(그림 4).

그림 4.뗀석기 제작에 따른 분류 그림 5.뗀석기제작에 이용된 돌감

즉 유적 내부에서 많은 석기제작행위가 이루어졌고,형태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대부분의 석기가 제작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격지

39%

부스러기

38%

뗀석기

23%

셰일

74%

유문암

1% 석영맥암

1%

각렬암질 응

회암

1%

천매암

22%

편마암

1%

응회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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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감은 셰일,천매암,응회암,편마암 순으로 나타난다(그림 5).이중 셰일이 약
74%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여기서 천매암을 제외한다면 진그늘유적의
뗀석기제작은 “셰일”이라는 하나의 돌감만을 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그늘유적은 “왜 셰일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
이 든다.이것은 완성형 뗀석기의 형태와 셰일의 물리적 특징과 관련하여 그 원인
을 찾을 수 있다.셰일13)은 세립의 쇄설성 퇴적암(碎屑性堆積岩)으로 일명 혈암이
라고도 하는데,층리면(層理面)14)을 따라 평행으로 벗겨지기 쉬운 성질을 가진 암
석이므로 타격을 가했을 때 그 층리면을 따라 일정하게 떨어져 간다.즉 도구의 형
태가 판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원했을 때,적은 노력을 통해 원하는 모습
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석재인 것이다.이런 특성은 몸체의 마련과
일련의 제작행위에서 확인되는데 적은 노동력으로 일정한 두께를 가지면서 납작하
고 손바닥만한 도구가 필요했고,이러한 용도에 합당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셰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셰일이라는 돌감 마련은 이동과 무게를 고려하면,유적주변의 지
형과 지질환경을 통해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금강상류 정자천 주변 지형를 살펴보면 진그늘유적 둘레에는 400～900m대의 높
은 산세들이 감싸고 있고,이들 사이로 곡간평탄지과 형성되고 중심으로 정자천이
흘러내리고 있다(그림 6).그리고 일대의 지질은 기반암인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
류를 백악기의 퇴적암류가 부정합으로 덮고,이들을 산성화산암류가 뚫고 들어간
이후에 마이산 역암층이 쌓였다.유적 남쪽에는 역암층과 화강암질편마암층이,북

註 13)입자지름 1/16mm 이하의 실트 및 점토로 이루어지며,실트암 또는 점토암의 일종이다.보통은 암
색을 띠며 세밀한 엽리(葉理)를 볼 수 있다.얇게 벗겨지기 쉬운 성질은 위에 겹쳐진 지층의 무게에 의
한 압축,점토광물이나 운모류 등이 층리면에 평행으로 배열하는 일 및 재결정작용 등과 관계가 있다.
이찬진 외,『편광현미경으로 본 암석의 세계』,(교육과학사,2000).

註 14)여기서 층리면은 구성물질의 조성이나 입도의 차이 등에 따라 자른 면에서 보면 줄무늬로 보여지는
평면의 경계면으로 흔히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지질용어이다.이것은 고고학에서는 켜면이라고 부르는데,
자연면에 비해 풍화가 적어 표면이 반듯하거나 평탄하나 켜면과 켜면의 모서리는 모가 살아있다.논문
에서는 암석의 물리적 측면을 언급 할 때는 층리면이라는 지질용어를 사용하고,고고학 분석에서는 켜
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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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인근에는 역암층과 사암 그리고 흑색 셰일이 교호하는 퇴적암과 편암류가 분포
되어 있다.그리고 천변에는 제4기 충적층이 덮어 곡간평야를 만들고 있다(그림
7).
이들 주변으로 신석기유적 분포를 살펴보면 진그늘유적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
내에 운암유적,여의곡유적,농산유적,갈머리,모실유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즉 유적의 위치가 진안천 상류나 강폭이 넓어지는 금강본류에 나타나지
않고,정자천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런 양상은 한 집단의 계절적 이동 점유
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에 따른 유적형성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지만,논문에서는
돌감의 획득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 보겠다.
앞에서 진그늘유적에서 중심적으로 사용되는 돌감이 셰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주변유적인 운암유적15),농산유적16)은 완성형뗀석기,제작파손된 석기를 비롯한
도끼,갈판 등이 찾아졌으나 돌감분석이 이루지지 않아 정확한 돌감을 파악할 수
없지만,진그늘유적의 셰일,편암류와 비슷한 재질로 판단된다.여의곡유적17),망덕
(모실)유적18)은 신석기시대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그릇편 만이 찾아져 돌감의 활
용을 판단할 수 없지만,청동기시대 석기 석재를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점판암,셰일,
천매암,혼펠스,편암류 등으로 보이는 돌감이 이용되었다.
이웃한 갈머리유적19)은 집자리,특수유구,돌무지,퇴적층에서 완성형뗀석기,도
끼,화살촉,갈돌 등이 확인되었는데 셰일,점판암,사암,염기성화산암 등 확인되었
다.대체로 셰일과 비슷한 층리구조를 가진 돌감이 활용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註 15)윤덕향․이상균,“운암유적”,『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Ⅱ』,(전북대학교
박물관․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2001).

註 16)김승옥․이종철․김은정,『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Ⅸ 농산유적』,(전북
대학교박물관․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2001).

註 17)김승옥․이종철,『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Ⅷ 여의곡유적』,(전북대학교
박물관․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2001).

註 18)(재)호남문화재연구원,『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ⅩⅣ 망덕유적』,(호남
문화재연구원․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2002).

註 19)안승모․이영덕․김대성,『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ⅩⅢ 갈머리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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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질도에서 보면 정자천 상류와 주변에 셰일과 편암류가 확인된다.그리고 이들
지질층 사이로 정자천과 소규모 계곡이 관통하여 흘러내리는 것을 알 수 있다.또
이곳 강수량이 여름철에 약 50%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겨울철에는 건기를 이루
는 점도 참고할 만한다.실제 겨울철 발굴시에는 유적 앞 천변에서 셰일을 비롯한
돌감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였는데,여름철에는 집중적 폭우로 인해 정자천이 건기에
비해 수면이 2m 까지 상승하여 논밭에 범람한 적도 있었다.즉 여름철에 집중된
폭우로 자연석이 강을 따라 굴러왔고,겨울철에 건기로 인해 천바닥이 노출되면 이
에 대한 접근을 통해 돌감을 획득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요컨대,유적의 분포와 지질환경,기후 조건를 참고하고,무게와 이동이라는 측면
을 염두해 둘때 정자천 주변 신석기시대 유적은 지질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
자천 주변에서 돌감의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들 유적
의 중심에 위치한 진그늘유적은 특정한 석재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도구를 생산
하기에 유리한 조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부스러기 중에서 천매암20)이라는 석재가 157점 중에 96점으로 약 60%이상
으로 차지하고 뗀석기에서는
22%를 차지하고 있다.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실제 완성된
뗀석기에서 이 돌감의 활용은 보
이지 않는다.유적전체에서 통해
볼 때,이것을 이용해서 만든 완
성품은 없고,청동기시대 화살촉
에서 이용되고 있다.

註 20)암석의 조직이나 구조로 보아,점판암(粘板岩)과 결정편암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 변성암이다.석재
의 특성을 보면 점판암에서 압력을 받아 변성암으로 전이되어 편암이 되기 전 단계로 쪼깨짐이 좋고,
잘 갈린다는 물리적 특성을 가진다.겉면은 편리로 인한 색이 있는 줄이 생기고 빛의 방향에 따라 윤이
나기도 한다.

사진 1.떼임질된 천매암들(1～4:화살촉 제작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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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진그늘유적 주변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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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진그늘유적 주변의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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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는 진그늘에서 수습
된 천매암 중에 크기가 5cm
이상인 유물이다.대체로 부스
러기나 조각돌 등이 대부분이
나 1～5번 유물 처럼 가장자리
를 떼임질하여 형태를 잡으려
고 한 유물도 있다(사진 1).유
물의 길이는 약 5cm 이상으로
약 3mm 가량의 일정한 두께를
가지면서 평면모습은 (이등변)
삼각형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뒤에서 살펴볼 화살촉의 몸체
와 거의 유사하다.따라서 이런
점을 통해 볼때,천매암은 석기
제작 특히 조그만한 간석기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석재로
판단할 수 있다.물론 이 석재
로 만들어진 신석기시대 완성
품이 없어 그 효용을 의심할
수 있지만,만약 화살촉 같은 사냥용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돌감이라면 완성된 화살
촉이 유적내부에서 보다는 야외에서 활용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높다.즉 이를 참
고하면 부스러기 중에 천매암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완성된 석기가 적은 이유
가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제제제222절절절 몸몸몸체체체의의의 마마마련련련
몸체란 도구를 만들기 위한 전단계의 돌로,도구의 형태를 만들기 쉽게 마련한

표 3.천매암의 크기와 무게(5cm이상)
유물이름 길이

(cm)
너비
(cm)

두께
(mm)무게(g)

1 Neo-2050(사진1-1) 5.5 2.3 4.8 6.53
2 Neo-946(사진1-2) 5.3 3 2.8 5.20
3 Neo-1호-109(사진1-3) 5.1 2.3 3.6 4.93
4 Neo-365(사진1-4) 8.1 4.5 8.7 42.58
5 Neo-3호-134 9.1 7.4 13.9 109.13
6 Neo-3호Ⅱ-74 6.3 2.6 10.4 14.04
7 Neo-3호도랑-(47) 8 3.4 8.9 22.92
8 Neo-3호Ⅱ-182 5.9 3.7 5.6 15.06
9 Neo-364 8.8 4.9 14.3 47.03
10 Neo-0-20 5.3 2.9 7.4 12.52
11 Neo-940 5.9 3.1 4.6 9.56
12 Neo-3호도랑-(43) 5.2 3.7 6.3 9.58
13 Neo-3호도랑-(38) 6 3.9 11.3 20.56
14 Neo-3호도랑-(52) 5.8 2.9 7.9 11.29
15 Neo-969 5.5 2.1 4.3 6.46
16 Neo-3호(M.T)-2 5.6 3.2 9.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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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다.즉 몸체란 어떤 도구의 형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를 얻기 위한 가장
적절한 행위가 가미되어 나타난 형상으로서 중간단계의 것이다.
진그늘유적에서는 완성된 뗀석기 분석을 통해 의도적으로 형태를 잡은 몸체를 확
인할 수 있었다.몸체는 자연돌,켜면으로 떼어낸 것,격지라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데,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갈(그림 8)
② 격지(그림 9)
③ 켜면조각돌21)(그림 10)
④ 알 수 없음(그림 11)

진그늘유적에서 확인된 뗀석기를 관찰하여 4가지로 나누고,이를 출토 위치에 따
라 개체수를 정리해 보았다(표 4).

표 4.뗀석기에서 나타난 몸체의 종류와 출토위치에 따른 개체수

1호 2호 3호 ㄷ 꼴 소형움 퇴적층 지표 모듬
자갈 1 10 4 15
격지 2 3 4 1 30 1 41
켜면 1 4 3 1 20 2 31

알수없음 7 7
모듬 2 5 14 7 2 61 3 94

註 21)조각돌은 흔히 격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 또는 던져떼기에서 한꺼번에 부서져 나오
는 것들로 격지의 특징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너비 1cm 이상의 크기를 가진 돌을 말하다.구석기 조각
돌은 제작과정에서 대부분 버려지는 돌이나 여기서는 몸체 자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격
지뗀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판단이 들어 켜면조각돌로 부르기로 한다.
장호수,『상노대도 조개더미유적의 석기연구』,(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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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자갈몸체로 만든 완성형 뗀석기

그림 9.격지를 떼어내어 만든 완성형 뗀석기(상:옆격지,하:긴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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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켜면의 흔적이 남아있는 완성형 뗀석기

그림 11.몸체를 알 수 없는 뗀석기(불에 터져 나간 상태)

뗀석기는 집자리에서 21점,석기제작터로 추정되는 ㄷ꼴유구에서 7점,2호집자리
에 딸린 소형움유구에서 2점,퇴적층 61점,지표수습 유물 3점을 포함하여 총 94점
을 관찰하였다.여기서 집자리에서 출토된 뗀석기는 21점으로 약 20%를 차지하는
데,유구밖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이것은 몸체를 비롯한 제작,사용을 유적 밖
(돌감채취장소)또는 유구 밖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물론 유
물수는 직접적으로 석기제작에 이용되었던 몸체의 수가 아닌 완성된 석기(2차제작
과정이 보이는 석기)를 분석하여 나온 값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제작과 원석마
련의 장소를 뜻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유적 중앙에 자리한 도토리와 질그릇,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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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지역에서와 같이 공동의 작업이 이루
어졌던 야외작업장22)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일정한 장소에서 석기제작이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석기 제작 과정
에서 나오는 많은 부산물(부스러기,조각
돌 등)처리와 몸체를 만들기 위한 자연
돌(原石)의 이동,집자리 내부의 공간확보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집자리 보다는 유구
밖에서 몸체를 만들었다는 점이 타당하다.
한편,유적 전체에서 확인된 몸체의 비
율은 격지>켜면조각돌>자갈>알 수 없음
순이다(그림 12).이 순서는 완성형 뗀석기의 제작의 노동력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운반과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석기제작에 있어 몸체로서 자갈돌
그 자체를 운반하기 보다는 일정한 크기로 떼어낸 후 뗀석기를 제작하는 편이 효
율적이다.또 제작에 있어 의도하는 완성품이 격지나 켜면과 같이 이미 제작자가
원하는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몸체를 이용하여 만들면 제작에 드는 시간이
적게 들고,실수할 확률도 적어 효율적인 제작이 가능하다.
요컨대,자갈몸체는 완성형 뗀석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자연면을 벗겨내고 형
태를 잡고 날 만들기에 들어가나 격지몸체와 켜면몸체는 이미 일정한 두께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자연면을 벗기는 과정이 생략되고 곧바로 형태잡기 후 날 만들기
를 할 수 있어,실패할 확률도 적고 의도한 모양을 쉽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몸체의 선택은 제작자가 석기에 대한 표준적인 규범이나 제작 규칙이 확
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작자가 원하는 도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註 22)야외작업장은 원형돌무지의 위치와 질그릇,도토리,석기의 분포를 통해 석기의 제작 및 수리터,고
기를 분해하는 장소,불을 때는 곳,도토리를 가공한 장소 등이 확인되는 유구 밖 돌무지를 중심으로 하
는 공동의 작업터를 말하는데,진그늘유적에서는 돌무지와 석기의 분포를 통해 야외작업장을 추정하기
도 하였다.

그림 12.완성된 뗀석기제작에 이용된
몸체의 종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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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참고하고 현재,남아있는 완성된 뗀석기의 형태를 통해 몸체의 모습을
미리 짐작해 하면,몸체는 기본적으로 두께는 납작하고 평면은 손바닥보다 더 큰
자연석을 원했을 것이고,이것을 얻지 못할 때에 석기특성을 파악하고 자갈사이의
켜면(층리)으로 깨어서 자연석(原石)채집하였고,또 원석에서 일정한 크기의 격지
를 떼어내어 몸체를 마련하였다.

제제제333절절절 형형형태태태잡잡잡기기기
1차성형은 원석을 통해 마련한 세 종류의 몸체를 가지고서 제작자가 원하는 꼴을
직접적으로 잡아 가는 과정이다.그래서 형태잡기는 석기에 남아 있는 떼어진 격지
면이나 격지를 통해서 형태잡기에 있어 어떠한 기술과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유추
해 볼 수 있겠다.
진그늘유적에서는 3가지 이상의 몸체를 가지고서 형체잡기를 하였다.완성된 뗀
석기에는 이러한 형태잡기를 위한 격지떼기의 흔적이 관찰되는데,물결무늬,방사
선무늬,떨어진 격지 끝의 생김새를 통해 확인된다(그림 13).
그림은 이러한 격지뗀면을 두꺼운 실선으로 간략히 그려 넣은 것인데,석기 안쪽
으로 깊게 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떼어진 방향은 격지가 석기에서 떼어지면
서 남은 면을 관찰하여 격지 위끝과 때린 점을 추정하여 직선상으로 그은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격지뗀면이 모두 석기의 중앙방향을 향하고 있다.그리고 격지가
떨어진 순서를 통해 형태잡기 방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a석기는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둘레를 돌아가면서 격지를 떼어 큰 형태를
잡고 이후 세부적으로 떼어내어 타원의 한쪽이 좁아든 형태를 만들었다.b석기는
사방을 떼어내어 네모꼴을 만들고 각 모서리나 돌출된 부위를 떼어 사변형 뗀석기
를 만들었다.c석기 역시 둘레를 돌아가면서 중심을 향해 떼임질을 하여 만들었다.
d석기는 둘레를 돌아가면서 타원형으로 떼어낸 후 뒷변을 떼고 다시 둘레를 돌아
가면서 타원의 한변이 직선이 형태를 만들었다.



- 26 -

그림 13.뗀석기에 남아 있는 형태잡기 흔적과 떼임질 방향

이들 석기는 모두 몸체의 상태를 파악한 후 의도한 모양에 따라 떼임질을 하여
형태를 마련하였다.관찰된 석기에서 떼임질은 석기의 중심에서 점차 변쪽으로 뗀
면이 가까워지고,윗면의 격지를 크게 떼면,아랫면은 작게 떼어내었다는 특징을
보여진다.이것은 떼임질이 둘레를 돌아가면서 겉면을 먼저 벗겨내고 이후에 형태
를 잡아갔는데,이때 변을 세워서 수직에 가깝게 양변을 떼어내는 수법 또는 한변
을 먼저 떼고 뒤집어서 반대편을 형태에 맞추어서 가볍게 떼어내는 수법을 사용하
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격지를 통해서도 몸체잡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격지는 유적 전면에
걸쳐 확인되는데,진그늘유적 보고서에서는 깨진 조각이거나 잔손질로 원상태를 알
수 없는 격지를 제외하고 확실한 격지흔적을 가진 91점을 분석하였다.논문에서는
그 분석값을 인용하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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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의 돌감은 셰일이 87점으로 약 97%로 석기제작에 있어 한가지 돌감만을 이
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4).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돌감분석에 있어서 유
적내 반입된 셰일의 비율과 함께 석기제작에 있어 특정 돌감이 고착화되었음을 말
해준다.
크기 분포를 보면,길이나 너비가 5cm 기점으로 격지수가 작아지는데,이것은 형
태잡기에 떼어진 격지가 대체로 평균적으로 5cm가량의 크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그림 15).현재 진그늘유적에서 확인된 뗀석기의 크기는 대체로 15cm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5cm 가량의 격지는 1차적으로 형태잡기를 위해서 떼어진 격
지로 판단해 볼 수 있다.그리고 이것은 몸체면에 남아 있는 격지뗀면과 비교해 보
아도 알 수 있다.또 뒤에서 언급하겠지만,분석대상인 격지의 등면이 뗀면만 이루
어진 것이 28.6%로 자갈면․켜면 단독 또는 복합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적다.이
것은 자연면과 켜면을 떼어낸 격지가 많음을 뜻하고 한편으로는 형태잡기를 통해
만들어진 격지임을 보여준다.

그림 14.격지의 돌감갖춤새 그림 15.격지의 길이 분포

격지의 길이/너비의 비율를 보면 너비가 더 큰 것이 65점으로 약 72%에 해당한
다(그림 16).그리고 두께지수(〔두께/(너비+길이)〕×2)를 보면 0.11～0.2에 약58%
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7).이 지수를 통해 진그늘에서 확인된 격지는 <세로보다
옆으로 긴>옆격지가 많고 두께가 얇은 격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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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격지의 길이/너비 비율 그림 17.격지의 두께지수

격지각은 격지떼기수법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데,진그늘유적에서 격지각을 잴
수 있는 것은 35점이었다.이렇게 적은
계측수는 많은 격지들이 굽의 상태나 맞
은 점이 불확실하고,선굽이 많아 격지각
을 산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그러
나 진그늘에서 확인된 격지가 첫번째에서
세번째 사이에 떼어진 격지인 것을 염두
해 보면 적은 수의 계측 값으로도 충분한 격지떼기수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계
측치 통계를 보면,자연돌에 맞은점과 힘의 방향이 직각에 속하는 격지각 81～95도
에는 2점 뿐이고 직각 주변으로 힘이 가한 것은 60～79도에 12점,101～130도에 9
점으로 직각보다는 직각에 가깝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18).

그림 19.오목하게 들어간 선굽을 가진 격지

그림 18. 격지각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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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격지각이 재어진 격지가 대체로 굽 모습이 자연면과 켜면을 가지고 있어
겉면을 벗겨내는 의도를 가진 첫격지로 보여 진다.따라서 나머지 선굽으로 되어있
는 대부분의 격지는 형태를 잡기 위해 같은 곳 또는 주변을 연속해서 떼어낸 결과
로 보인다.그리고 선굽을 가진 격지 중에 오목하게 깨지면서 들어간 홈이 확인되
는 것도 같은 지점을 두 번 떼어낸 결과일 것이다.(그림 19).
한편,이러한 형태를 잡기위한 격지는 격지몸체를 만들기 위해 떼어지는 격지와
비교하면 크기와 수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표 5.격지몸체로 만들어진 완성형뗀석기(단위 :cm)
기술
번호 유물이름 돌감 길이 너비 두께 무게(g) 비고
26 칼형 뗀석기 셰일 10.5 6.2 1.4 90 긴격지
73 칼형 뗀석기 셰일 5.5 12.6 1.3 85 옆격지
117 타원형 뗀석기 셰일 13 7.6 1.6 180 옆격지
119 타원형 뗀석기 셰일 13.9 8.3 2.3 270 옆격지
120 타원형 뗀석기 셰일 15.9 8.3 2.2 325 옆격지
127 한쪽이 좁아든 타원형 뗀석기 셰일 14.1 7.9 1.5 170 옆격지
134 모 둥근 장방형 뗀석기 셰일 12.1 8.3 2.1 285 옆격지
138 칼형 뗀석기 셰일 13 8.7 1.4 155 긴격지
139 칼형 뗀석기 셰일 13.8 7.3 1.3 115 긴격지
140 칼형 뗀석기 셰일 5.6 9.3 1 60 옆격지
141 칼형 뗀석기 셰일 5.9 8.8 1 45 옆격지
142 칼형 뗀석기 셰일 4.6 7.5 1 35 옆격지
143 칼형 뗀석기 셰일 5.3 8.2 0.9 30 옆격지

진그늘유적에서는 격지몸체를 통해 만들어진 완성형 뗀석기 13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표 5).석기는 몸체의 종류에 따라 길이가 너비보다 큰 긴격지와 반대로 길
이에 비해 너비가 큰 옆격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크기를 보면 긴격지는 길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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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cm,너비 6.2～8.7cm이고,옆격지는 길이 4.6～15.9cm,너비 7.5～12.6cm이
다.이를 통해서 몸체로서 격지의 크기가 긴격지의 길이는 10cm,너비는 6cm이상
이고,옆격지의 길이는 5cm 정도이나 너비는 7cm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다.즉 격
지몸체는 약 7～10cm이상의 격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여기서 재어진 크기는 몸체로 떼어진 격지에서 격지 위끝과 굽턱을 조정한
후 완성된 뗀석기의 크기이기 때문에 실제 격지의 크기는 이보다 더 컸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격지의 길이값을 분석한 바와 같이 격지의 길이는 5cm가 일반적
인 격지의 크기이고 10cm를 경계로 다시 격지수가 늘어나는 점을 볼 때 격지크기
의 차이는 7～10cm를 경계로 소형과 중형격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것은 격지
그 자체를 이용하여 도구를 만드는 것(격지몸체)과 도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형
태잡기 일환으로 격지를 떼어내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격지크기에 오는 격지떼기 수법은 어떠했을까?,현재 확인되는 격지몸
체로 만들어진 뗀석기는 맞은 점이 모두 형태잡기와 잔손질 과정을 거치면서 사라
져 버려 격지각을 산출할 수 없다.그리고 형태잡기에 이용된 격지떼기수법으로는
중형 격지를 만들기에는 맞는 점에 강한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중형격지떼기
수법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바닥면에 받침돌을 놓고 위에 대상물(돌감)을 측변으로 세운 다음에 수직으
로 내려쳐 떼어내는 구석기시대 격지떼기 수법을 참고한다면 아마도 격지몸체의
격지떼기는 자갈(켜면조각돌)에서 맞은 점과 직각이 되게 수직으로 내리쳐 만들어
졌을 가능성이 높다.
격지의 등면은 굽면이나 밑면에서 관찰된 속성과 더불어 격지떼기의 방법 과정을
보여준다23).등면의 상태를 보면 자갈면+뗀면>뗀면>자갈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0).여기서 몸체의 상태(자갈면,켜면,격지자갈)를 염두해 두면 자갈면,자
갈면+켜면,켜면이 처음 떼어진 격지로 14.3%이고,다음 떨어진 격지로 보이는 자
갈면+뗀면,켜면+뗀면이 56%를 차지한다.그리고 뗀면만 남아 있는 등면은 자연면

註 23)성현경,『전곡리 구석기 유적의 격지 석기 연구 -격지의 제작수법과 잔손질된 격지석기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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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벗겨낸 후 격지떼기가 베풀어진 것으로 약 28.6%을 차지하고 있다.전반적
으로 진그늘유적에서 확인되는 격지는 단순한 떼기가 이루어졌고,형태잡기 속에서
만들어진 격지로 가늠된다.

그림 20.격지 등면의 상태 분포 그림 21격지 등면의 뗀방향 분포

한편,격지 등면의 뗀방향을 보면 떼기없음이 19점(20.9%),한방향떼기가 46점
(50.5%)로 약 7할를 차지한다.이것은 격지 등면에서 확인한 겉면이 자갈면,켜면
이 남아 있는 비율과 비슷하다(그림 21).이러한 비율은 형태잡기시에 자갈면 또는
켜면몸체에서 석기중심으로 겉면을 떼어내고 다시 같은 지점 또는 주변에서 중심
으로 떼어내면서 형태를 잡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22.격지 등면의 뗀면 수 분포 그림 23.격지 등면의 자갈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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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격지 등면의 뗀면수를 보면 자연면이 약 21%,한면 떼어진 수가 29.7%이
고,두면이 22%,세면이 26.4%로 나타난다(그림 22).또 등면의 자갈면(자연면)의
범위를 보면 자연면이 11%,자연면과 뗀면 반반이 29.7%,자연면보다 뗀면의 범위
가 2/3를 차지하는 격지가 26.4%,뗀면만 확인된 경우가 33%로 확인된다(그림 23).
격지 등면의 떼기수는 자연면에서 3면떼기까지 7할의 비율로 나타난다.이는 등
면의 상태가 자갈면과 켜면이 남아 있는 것과 한방향떼기로 이루어 진 비율 7할과
거의 일치한다.이러한 점은 자연면과 켜면을 벗겨내고 형태잡기까지의 격지떼기가
동일 지점 부근에서 연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즉 완성형 뗀석기 외곽
에 나타난 격지뗀면에서 중심방향으로 선을 그을 때 격지뗀면이 여러 개 보여지는
것과 상통한다.
정리해보면 등면의 특징은 외곽에서 중심을 향해 몸체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한방
향으로 여러 번 떼기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격지 배면에서는 혹과 위끝의 모습,휘

임새를 살펴볼 수 있다.혹은 격지에서 맞
은 점 바로 아래쪽에 나타나는데,모양에
따라 밋밋한 것 54점(54%),오목한 것 28
점(30.8%),볼록한 것 8점(8.8%),그 밖의
것 1점(1.1%)로 나타났다(그림 24).대체로
격지 혹모양은 밋밋과 오목한 혹의 비율이
90.1%로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양상은 격지떼기수법과 돌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형태잡기에서
격지떼기는 힘의 방향이 거의 수직이거나 수직에 가깝게 떨어졌기 때문이다.물론
돌감의 물리적 특성도 이와 함께 혹모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주로 이용되
었던 셰일은 퇴적암으로 층리를 따라 1개의 등방향성 가지고 있어 떼임질을 하면
층리면을 따라 깨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격지떼기를 할 때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깝게 빗겨치면서 떼어내면 밋밋하게 떨어지거나 오목하게 떨어질 확률이

그림 24.격지 배면의 혹 모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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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셰일의 성질은 격지 끝의 모양과 휘임새에도 드러나는데 격지끝의 모양은
평평한 것,굴곡진 것,꺽임 것이 많은데,힘의 강약이 격지 끝까지 지속되는 것은
평평한 것으로 그렇지 않는 것은 굴곡과 꺽임 모양으로 나타난다.휘임새는 힘의
강약과 더불어 돌의 성질에 따라 틀리나 대다수가 밋밋한 것과 조금 휜 것이 많아
격지떼기와 셰일 특성에 따라 대다수가 휘지 않고 떨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림 25.격지 굽턱의 손질 분포 그림 26.격지 굽의 모양 분포

격지 굽은 격지를 떼어내기 이전에 이루어진 몸체 때림면의 다듬은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다.이것을 통해 좋은 격지를 얻기 위해서 때림면을 미리 작게 때려 평탄
하게 조정 작업을 한 흔적을 관찰할 수 있는데,진그늘유적의 격지는 굽턱손질을
하지 않고 직접 떼어 내었다(그림 25).이것은 자연면 그 자체를 굽으로 사용한 점
도 있지만,보다 좋은 격지를 떼어내기 보다는 몸체 그 자체를 조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굽의 모양을 살펴보면 선굽,반원,삼각형,점굽으로 나눌 수 있다.선굽이
약 54점(59.3%)으로 나타나고,모양을 알 수 없는 불규칙한 굽이 23점(25.3%)로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6).선굽과 불규칙한 굽이 많은 이유는 굽 조정작업을
하지 않았고,같은 지점을 여러 번에 걸쳐 격지떼기를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진그늘유적의 형태잡기는 3가지 종류의 몸체(둥글고 납작한 손바닥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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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돌,7cm 이상의 격지몸체,자갈몸체)을 가지고서,외곽에서 중심 방향을 향해
둘레를 돌려 가면서 안팎으로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깝게 빗겨 치면서 격지를 떼어
내어 형태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제제제444절절절 날날날 만만만들들들기기기
날 만들기는 잔격지를 떼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이를 관찰하기 위
해서는 몸체에 남아 있는 날의 모습과 잔격지뗀면,그리고 몸체에서 떼어진 잔격지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그런데 날을 만들 때에 떼어낸 잔격지는 크기가 작을 뿐
만 아니라 유적의 형성 지점이 천변 위 모래질토양이라 후퇴적과정 속에서 유실되
어 진그늘유적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따라서 여기서는 완성된 뗀석기에 남아 있
는 날의 생김새,잔손질의 위치와 방향,잔손질 모양, 그리고 깊이와 각도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진그늘유적의 완성된 뗀석기는 평면모습에 따라 타원형 뗀석기,타원의 한쪽이
좁아든 뗀석기,타원의 한변이 직선인 뗀석기,모 둥근 장방형 뗀석기,사변형 뗀석
기,세장형 뗀석기,칼형 뗀석기,기타 뗀석기로 구분할 수 있다.이중 잔손질을 관
찰할 수 있는 완성형 뗀석기는 34점이다(표 6).
우선 분석에 앞서 형태잡기로 이용되는 격지떼기와 잔손질의 구분이 필요하다.
떼기의 구분은 뗀석기에 남아 있는 격지자국(scar)의 크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몸체에 남아 있는 격지자국은 외곽에서부터 중심으로 1～4차례의 자국이 남아 있
다.이중 한차례의 격지자국이 있는 유물과 그렇지 않는 유물의 격지자국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형태잡기를 위한 격지떼기와 잔손질 격지떼기를 나눌 수 있다.
<표 7>은 격지자국이 겹치면서 단이 지는 것을 통해 격지자국를 안쪽,중간,외
곽쪽으로 나누었다.여기서 한차례 있는 격지자국이 있는 뗀석기는 기술번호 140～
145에 속하는데 모두 칼형 뗀석기이다.몸체는 옆격지와 켜면을 이용하였는데,외
곽에 한차례의 격지떼기(잔손질)를 통해 날을 형성하였다. 자국의 길이를 보면 0.
2～1.2cm에 속하는데,대부분은 대개 1cm 미만이다.이와 달리 몸체에 3단의 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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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이 남아 있는 유물을 보면,외곽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격지자국(1단)이 1.
8～9.9cm이고,대부분 자국은 2～3cm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두 번째 격지자국(2
단)은 1～3.3cm에 속하고,중심은 1.1～2cm이다.가장 외곽에 있는 격지자국(3단)은
0.2～1.2cm 까지 분포하지만,하나의 격지자국이 있는 뗀석기와 같이 대부분이
1cm 미만의 길이를 가진다.

표 6.완성된 뗀석기의 분류와 크기(mm)
기술
번호 유물이름 돌감 너비 길이 두께 기술

번호 유물이름 돌감 너비 길이 두께

116 타원형 셰일 78 105 16 42 세장형 셰일 52 137 9

117 타원형 셰일 76 130 16 137 세장형 셰일 53 128 10

118 타원형 셰일 80 130 21 26 칼형 셰일 62 105 14
119 타원형 셰일 83 139 23 73 칼형 셰일 126 55 13
120 타원형 셰일 83 159 22 138 칼형 셰일 87 130 14
121 타원형 셰일 90 127 16 139 칼형 셰일 73 138 13
122 타원형 셰일 89 134 21 140 칼형 셰일 93 56 10
123 타원형 셰일 94 136 15 141 칼형 셰일 88 59 10
124 타원형 셰일 74 137 25 142 칼형 셰일 75 46 10
25 타원의 한쪽이 좁아든 형 셰일 78 143 17 143 칼형 셰일 82 53 9
125 타원의 한쪽이 좁아든 형 셰일 74 131 13 144 칼형 셰일 35 143 8
126 타원의 한쪽이 좁아든 형 셰일 84 136 14 145 칼형 셰일 40 151 10
127 타원의 한쪽이 좁아든 형 셰일 79 141 15 133 모 둥근 장방형 셰일 75 119 16

128 타원의 한쪽이 좁아든 형 셰일 87 151 12 134 모 둥근 장방형 셰일 83 121 21
129 타원의 단변 하나가 직선인 형 셰일 107 187 13 135 사변형 셰일 75 98 14
130 타원의 단변 하나가 직선인 형 셰일 107 133 13 136 사변형 셰일 81 102 17
131 타원의 단변 하나가 직선인 형 셰일 105 108 10
132 타원의 단변 하나가 직선인 형 응회암 95 12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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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완성된 뗀석기의 격지자국 깊이(mm)
기술
번호 몸체 격지자국 깊이(mm) 기술

번호 몸체 격지자국깊이(mm)
안쪽 중간 외곽쪽 안쪽 중간 외곽쪽

25 켜면 24-31 11-18 6-8 133 옆격지 27-35 12-20 6-8
117 옆격지 30-38 10-22 2-5 134 옆격지 26-53 10-20 6-8
118 옆격지 30-40 20-22 5-10 135 켜면 22-30 11-16 1-9
120 옆격지 44-99 12-33 6 136 격지 25-40 17-22 2-8
121 자갈,불 22-28 10-15 5 138 종격지 30-32 15-18 1-12
122 자갈 42-55 18-36 10 139 종격지 20-30 11-13 3-9
123 켜면 23-45 11-25 5 140 옆격지 3-12
126 켜면 18-41 13-18 8-10 141 옆격지 2-8
127 옆격지 24-37 9-16 5-8 142 옆격지 2-10
128 켜면 15-31 10-16 8 143 옆격지 2-9
129 켜면 27-36 15-20 8-12 144 켜면 2-8
130 켜면 20-36 9-17 5 145 켜면 1-9

이를 통해 형태잡기와 잔손질 격지떼기를 구분해 보면 잔손질은 1cm 미만의 격
지자국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할 수 있고,그 이상의 자국은 형태잡기의 흔적으
로 볼 수 있겠다.다만,117번,121번,127번,128번,130번,134번의 경우처럼 격지
자국의 길이가 잔손질과 경계에 속하는 것과 떨어진 잔격지의 길이가 몸체에 남아
있는 자국에 비해 길다는 점을 염두해 둔다면 잔격지의 길이는 최대 2cm까지 보아
도 될 것이다.
한편,앞에서 분석된 격지의 길이 분포를 살펴보면 2cm 미만의 격지는 2점만 있
어 대부분의 격지들이 형태잡기를 통해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날의 생김새는 곧은날,오목날,볼록날,흰날 등으로 구분된다(그림 27).뗀석기는
몸체의 둘레를 따라 형태잡기를 하였고,잔손질은 만들어진 형태에 따라 필요한 부
위에 떼임질 되었다.분석된 34점의 뗀석기 중에 볼록하고 밋밋한 생김새의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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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점(58%)으로 절반이상을,볼록이 24점(24%),밋밋이 4점(12%)를 차지하고 있
다(그림 28).형태를 통해 보면 타원형 뗀석기는 볼록하고 밋밋한 날이 많고,모 둥
근 장방형 뗀석기와 사변형은 밋밋한 날이,칼형과 세장형 뗀석기는 볼록한 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이것은 날 만들기를 위해 모양을 조정하기 보다는 형태잡기를
통해 이루어진 모양 그대로를 이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27.날의 생김새의 분류 그림 28.날의 생김새 분포

잔손질된 날의 위치는 뗀석기를 바르게 놓고 왼변,오른변,앞변,뒤변으로 나누
고 왼변과 오른변은 세로날,앞변과 뒷변은 가로날로 부르고,변과 방향을 섞어 관
찰하였는데,석기의 생김새에 따라 잔손질 위치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29).

그림 29.모양에 따른 잔손질 위치(잔손질된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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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형 뗀석기는 9점 모두 사변 둘레에 걸쳐 잔손질하였고,타원의 한쪽이 좁아
든 뗀석기는 4점으로 앞변가로날을 중심으로 왼쪽․오른쪽 상부를 잔손질하였다.
이중 126번의 경우는 좁아든 뒤변가로날을 잔손질하였는데,날로 이용하기 보다는
잡이 또는 크기 조정에 따른 손질로 보여 진다.타원의 한변이 직선인 뗀석기는 5
점으로 직선인 뒤변만을 제외하고 타원형을 따라 잔손질이 베풀어졌다.사변형 뗀
석기는 2점으로 왼변․오른변 세로날 만이 베풀어지고 앞변과 뒤변은 형태잡기의
흔적인 격지떼기가 남아 있다.모 둥근 장방형 뗀석기는 2점으로 역시 왼․오른변
세로날에 잔손질이 베풀어져 있으나 원래는 사변에 잔손질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
된다.세장형 뗀석기는 2점인데,기본적으로 왼변․오른변 세로날에 잔손질을 하였
다.다만,137번의 경우는 뒤변을 잔손질하였는데,아마도 사용에 따른 날 만들기
보다는 크기조정에 따른 손질로 보여 진다.칼형 뗀석기는 10점으로 왼변,오른변
또는 양변에 각각 3점씩 잔손질이 되어 있다.이런 날의 위치는 유물의 관찰을 위
해 놓여진 위치 즉 편평한 부위나 격지의 배면을 아랫면으로 보았을 때의 경우로
사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다만,138번 칼형 뗀석기는 긴격지를 몸체로
하여 사변 모두 잔손질 하였다.이 뗀석기는 앞변과 뒤변은 오목하게 들어갔는데
이것은 끈을 묶기 위한 잔손질(그림 44-2)로 추정되고,오른변의 경우는 잡이 손질,
왼변은 사용날로 세밀하게 잔손질하였다
요컨데,진그늘유적에서 뗀석기는 각 형태에 맞추어서 잡이와 크기를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사용에 따른 날의 위치를 선택하여 세심하게 잔손질 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잔손질 방향은 몸체의 위․아래면 중에서 어디를 때렸는가를 살펴서 윗면잔손질,
아랫면잔손질,엇갈림(안팎)잔손질,윗아래면 잔손질로 나눌 수 있다(그림 30)24).

註 24)이것은 격지의 잔손질 방향 분류안인 등잔손질(등면),밑잔손질(배면),엇갈림잔손질(교차),등밑 잔
손질를 이용하였는데,윗면을 등면으로,아랫면을 밑면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그 방향성과 정의는 같다.
이기길,『전곡리 석기의 만듦새와 쓰임새 분석』,(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198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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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손질 밑잔손질 엇갈림(안팎)잔손질 등밑 잔손질
그림 30.잔손질 방향에 따른 분류

분석된 뗀석기 34점의 잔손질 방향은 위아랫면 잔손질 25점(74%)과 엇갈림(안팎)
잔손질 9점(26%)으로 이용되었다(표 8).몸체에 따라 잔손질 방향의 선택은 격지와
켜면에 집중되고 있으나 뗀석기의 개체수와 비례하고 있어 잔손질은 몸체와 상관
없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형태에 따라 보면,위아래면 잔손질은 모
든 형태에서 확인되나 엇갈림잔손질은 타원의 한쪽이 직선인 뗀석기와 타원형 뗀
석기에서만 확인되고 있다.그러나 잔손질의 방향이 형태를 나누어 의도적으로 떼
임질이 된 것은 아니고,잔손질을 하는 곳의 형상과 두께에 따라 잔손질의 방향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8.완성된 뗀석기의 잔손질 방향 그림 31.몸체에 따른 잔손질 방향 분포
위아래면
잔손질

엇갈림(안팎)
잔손질 모

듬격
지
켜
면
자
갈
알수
없음

격
지
켜
면
자
갈
알수
없음

모장방형 2 2
사변형 1 1 2
타한좁형 1 3 4
타단직형 1 1 3 5
타원형 1 2 5 1 9
칼형 8 2 10
세장형 2 2
모 듬 12 10 2 1 5 3 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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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 안팎

*타한좁형 :타원의 한쪽이 좁아든 뗀석기,타단직형 :타원의 단변 하나가 직선인 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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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그늘유적의 잔손질은 구석기시대 잔손질에 비해 어떤 특정한 규칙성이 찾아볼
수 없지만,나란한 뗀면이 보이지 않고 깊이가 서로 다르고 서로 맞물리듯 엇갈리
게 배치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구석기시대 잔손질 수법인 엇먹는 잔손질 등과
비교된다(그림 32).
이렇게 잔손질의 규칙성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구석기시대 잔손질된 날카로운
의 날 사용보다는 뒤지개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고,또 제작수법상으로 갈기라
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격지자체를 잔손질하여 사용한 날보다는 형태를 통
한 일정한 부위에 날을 만들고 갈기라는 수법을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잔손질에 대
한 정성을 쏟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는 석기제작수법의 발전과 사용에
따른 기술적 변화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림 32.진그늘유적의 여러 가지 잔손질 모양

잔손질 날의 각도는 잔손질된 부분의 위쪽면과 아래쪽면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
다.하나의 석기에서도 날의 위치에 따라 각도가 조금씩 달라 질 수 있다.각도의
구분은 가파름(steep,60도이상),반가파름(blunt,25도～60도),낮음(shallow,25도이
하)등으로 분류된다25).
각도는 뗀면의 위치와 잔손질의 깊이에 따라 다양한 각이 재어지는데,이를 분석
하기 위해 최대와 최소각도를 구하고,여기에서 나온 중심 각도를 구하였다.이를
히스토그램으로 10도씩 배열하면 20～30도에서 8점(24%)이 나왔고,41～60도에서
18점(52%)이 산출되어 두 개의 중심 각도를 알 수 있었다.두 중심각도는 모두 잔

註 25) Clark,J.D.& Kleindienst,M.R,“TheStoneAgeCulturalSequence:terminology,typologyand
rawmaterial"『KalamboFallsPrehistoricSiteⅡ』,(CambridgeUniv.Press,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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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 각도에서 반가파름에 속
한다(그림 33).
중심각도의 차이를 알기 위
해 뗀석기의 형태와 두께에 따
라 세형과 칼형 뗀석기는 자르
개로,나머지 형태를 가진 뗀
석기는 뒤지개로 구분하고 각
도를 살펴보았다.먼저 몸체
두께를 보면,자르개는 0.8～
1.4cm이고, 뒤지개는 10～
25cm로 좀더 두터운 몸체를
사용하고 있다.각도는 22～42
도까지 확인되는데 대체로 20～30도에 집중되고 각도가 커지면서 그 수가 줄어든
다.이에 반해 뒤재개는 25도 1점을 제외하고 41～74도까지 확인되는데,대체로 5
1～60도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각도차는 날의 쓰임새가 달랐음을 말해준다.즉 세형과 칼형 뗀석기는 2
0～30도의 중심각도를 가지면서 날카로운 날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행위에 쓰였
고,타원형 뗀석기,타원의 한쪽이 좁아든 뗀석기,타원의 단변 하나가 직선인 뗀석
기,모둥근 장방형뗀석기,사변형 뗀석기는 51～60도의 중심 각도를 가지면서 날의
활용보다는 형태 그 자체를 이용하였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날의 깊이는 몸체의 외곽선에서 잔손질된 날 쪽으로 들어간 길이를 말하는데,석
기에 따라 1～4단까지의 격지자국이 남아 있다.이중 잔손질에 의한 자국은 외곽에
서 1cm 미만의 깊이까지 행해졌다.잔손질의 깊이는 <표 9>에서 확인되는 1cm 미
만의 깊이의 중심 깊이를 찾아 2mm 단위로 분포를 살펴보았다(그림 34).
잔손질의 깊이는 대체로 5～6mm를 최정점으로 일정한 분포를 보여 잔손질 깊이
의 표준값으로 삼을 수 있다.다만,이러한 깊이차가 석기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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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뗀석기의 날 각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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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하나의 석
기에서도 잔격지를 떼어낼 때의 맞은
상태에 따라 다양한 깊이가 산출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잔손질이 나타나지 않
는다.즉 이것은 잔손질에 있어 정성을
들여 하였다고 볼 수 없겠다.
정리하면,진그늘유적의 잔손질은 몸
체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1cm 미
만의 격지자국이다.뗀석기에 남아 있
는 생김새는 몸체의 둘레를 따라 형태
잡기를 한 이후에 필요한 부위에 떼임질을 하여 곧은날과 볼록날,곧고 볼록한 날
을 만들었다.방향은 위아래면 잔손질과 엇갈림(안팎)잔손질이 주로 행해졌는데,몸
체의 상태와 두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되었다.모양은 규칙성을 찾을 수 없지만
깊이가 서로 다르고 서로 맞물리듯 엇가리게 배치되어 있는 점이 엇먹는 잔손질과
비슷하다.각도와 깊이는 대체로 반가파름에 속하는데 자르개와 뒤지개로 나누고
각도를 살피면 자르개의 날이 더 예리하여 그 쓰임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깊이
는 5～6mm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한 석기에서도 깊이차가 있어 맞은 상태에 있
어 힘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잔손질 특징은 진그늘유적 사람들이 잔손질에 대한 정성은 쏟지
않고 사용하여도 도구의 사용에 있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이것은 날카
로운 날보다는 알맞은 크기를 가진 사용하기 편한 적당한 모양과 날카롭지 않지만
정당한 날 선만 있으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뒤지개로 분류되는 일부 뗀석기에서 나타나는 “닳은 현상”를 검토해 보다면
석기의 쓰임새를 접근해 볼 수 있어,앞으로 날의 형성과 활용에 대한 연구가 동시
에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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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잔손질의 깊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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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절절절 사사사용용용,,,파파파손손손 및및및 재재재활활활용용용
석기 연구의 목적은 도구의 쓰임새를 밝히고,도구를 사용하는 삶을 되살리는데
있다.석기는 사용목적에 맞게 제작되고 사용하게 되는데,도구의 사용에는 행위의
흔적이 겉면에 남아 있게 된다.
석기 겉면에는 도구의 쓰인 부분,쓰인 방향,도구 사용 방법 등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이런 흔적은 일반적으로 맨눈관찰과 현미경관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석기 쓰임새 연구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현미경관찰을 통한 사용흔을 찾고 이를 복
원하는 것이 좋다.사용흔 관찰은 고배율현미경을 통해 쓴자국(striation),줄자국
(striae),날의 이빠짐(edgedamage),패임(batteredpit),마모상태,윤(polish)의 강
도 및 존재여부 등을 파악하고,나아가 고기나 가죽,식물채집과 같은 행위에서 남
는 사용흔을 관찰하여 도구의 쓰임새를 파악하는 데 좋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분석이 유물노출에서부터 세척,관찰에 이르기 까지 조그만한 흔적에 신경써야하
고,끊임없는 관찰을 통해 표준 흔적흔(blindtest)을 만들고 이와 비교해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26).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구의 사용 즉 겉면관찰은 맨눈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진
그늘유적에서는 석기 겉면에서 확인된 광택과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촉감 등
을 이용하여 “닳은 흔적”을 찾아내었다.(그림 35)
뗀석기에서 닳은 흔적이 있는 유물은 총 15점이다.형태에 따라 타원형 뗀석기 5
점,한쪽이 좁아든 타원형 뗀석기 2점,타원의 단변 하나가 직선이 타원형 뗀석기
1점,모 둥근 장방형 뗀석기 1점,세장형 뗀석기 1점,미완성 또는 사용중 파괴된
뗀석기 5점이다.
이들 석기에서 닮은 흔적의 위치를 찾아 그 곳을 상변을 향해 배치해 보면,닳은

註 26)쓴자국 분석은 구석기시대 석기분석 예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신석기시대 석기 연구에는 사용례가
적어 앞으로는 이 연구법도 활발하게 연구되어야 궁극적으로 석기의 쓰임새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기길,“구석기시대의 석기에서 관찰된 쓴자국의 연구-전곡리와 수양개 유적의 유물을 중심으로-”『고문
화』제32집,(한국대학박물관협회,1988).
이헌종,“석기분석법”,『考古學硏究方法論 -自然科學의 應用-』,(서울대학교출판부,1998).
阿子島 香,“觀察方法と記錄について”,『石器の使用痕』,(ニューサイエンス社,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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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은 긴축의 양 끝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또 윗면과 아랫면의 닳은
석기가 있는가 반면 아랫면에 있는 것,윗아래면 닳은 정도가 틀린 것도 있다.
그리고 닳은 범위를 살펴보면 떼임질 되어 우묵하게 들어간 격지뗀면에도 닳은
흔적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1차적으로 갈기 초기 단계가 아닌 사용에 의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닳은 흔적이 사용에 따른 것이라면 그 위치와 범위는 도구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그늘유적에서 관찰되는 닳은 흔적의 특징을 정리하면서,뗀석기의 사용
방법을 추정해 본다.
첫째,10번 석기를 제외하고 모든 석기는 세로축에 닳은 흔적이 있다.이것은 세
로방향으로 대상물과 강하게,오랜시간 동안 접촉이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에 1번과 2번,12번,14번,15번 뗀석기는 닳은 흔적 부분이 깨여져 있다.

이는 석기 사용 후(닳은 후)에 버려지면서 깨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4번 석기는 닳은 범위가 양끝과 아랫면 전체에 걸쳐 확인된다.이것은 아랫
면이 대상물과 접촉이 많고,양끝은 힘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판단된다.
셋째,7번,8번,9번은 상변 윗면과 아랫면에만 닳은 흔적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상변쪽으로 힘이 진행되었음을 뜻하고,아랫면은 힘을 줄 수 있는 잡이 또는 도구
장착지점으로 판단된다.특히 7번의 밑변은 잡이 손질로,8번과 9번은 밑변은 잡이
를 위해 떼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10번 석기는 윗면 오른변 하단부에만 닳은 흔적이 관찰된다.석기는 형태상
으로 석기 상부는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닳은 부분은 볼록하게 손질되어 있다.이
것은 상부는 잡이로서 활용되었고 닳은 흔적이 있는 볼록한 지점을 사용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섯째,10번 석기의 형태와 관련하여 비슷한 형태를 가진 칼형 뗀석기에서는 닳
은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닳은 흔적이 나타나려면 대상물과 강한 접촉과 오랜시
간 접촉이 있어야 가능한데,10번 석기와 칼형뗀석기는 밀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르는 용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촉이 많지 않았을 것이고,이것은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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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타원형 뗀석기 6․7:한쪽이 좁아든 타원형 뗀석기 8:타원의 단변 하나가 직선인 타원형 뗀석기,
9:모 둥근 장방형 뗀석기 10:세장형 뗀석기 11～15:미완성 또는 사용중 파괴된 뗀석기
그림 35.뗀석기에서 사용흔이 관찰되는 석기들(축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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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뗀석기와 세장형 뗀석기에서 닳은 흔적이 적은 이유라고 판단된다.
여섯째,1～9번 석기와 13번 석기는 모두 상변에 닳은 흔적이 있는데,크기에 있
어서 앞의 것이 뒤의 것보다 두 배 가량 크다.이것은 크기에 따라 사용처가 달랐
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곱째,11번 석기은 갈기와 닳은 흔적의 명쾌한 구분이 쉽지 않다.그런데 켜면
아래 단이 있는 갈리지 않는 부분을 손으로 만졌을 경우 미끈한 느낌이 있어 우선
닳은 흔적으로 판단된다.그러나 형태상으로 간석기 초기 단계일 가능성도 있다.
개개 뗀석기의 닳은 흔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닳은 흔적이 있는 대부분의 석기
는 긴축의 끝자락에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긴축을 쓰는 도구로 밀어서 사용하는 일
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즉 진그늘유적에서 확인되는 닮은 흔적이 있는 석기는
대상물을 비스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힘을 주는 뒤지개(삽과 따비의 같은 용도)
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밑변에 잡이떼기를 하였던 석기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특정 도구의 하
단부에는 자루를 장착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사용중 파괴된 석기(1～3)와 재가공 석기(4～7)

그리고 사용에 따른 파손된 석기도 관찰되었고,이를 다시 가공해서 사용한 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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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확인되었다.(그림 36).그림 36-1․2․3번은 긴축의 중간부분이 부러졌는데,긴
축의 끝 부위에 닳은 흔적이 관찰되고 있다.이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부드러
운 대상물에 오랜 시간 접촉하면서 닳은 것으로 대상물을 뒤지는 용도를 사용되다
가 중간에 부러진 것으로 보여 진다.다만 그림 36-1번 석기는 닳은 흔적이후에 격
지를 떼어내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변용작업이 시도된 재활용된 석기이다.
이렇게 파손된 후 재가공된 석기는 그림 36-4․5․6․7번에서도 관찰된다.이들 석
기는 격지를 떼어내거나 뗀석기를 제작하는 도중에 버려지거나 파괴된 석기을 재
가공하였다.4번은 송곳(?)또는 무늬넣개(?)등으로 사용되었고,5․7번은 밀개(?),
6번은 긁개 등으로 재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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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제제제작작작방방방법법법 및및및 특특특징징징과과과 완완완성성성된된된 석석석기기기분분분석석석

석기를 분석하는 목적은 어떤 일정기간 동안에 특정한 장소에서 선사시대인들에
의해 형성되어 만들어지고․알려진 모든 물체에 대해 기술과 기능을 재현하고 성
격을 복원하는 데 있다.27)
석기의 제작과 사용에는 돌감채집,제작,사용,폐기를 거치는데,유적에서 찾아지
는 유물은 이러한 순환의 흐름을 모두 가지게 된다.즉 돌감 획득 도구에서부터 제
작도구와 부산물,사용도구 등이 집합되어 일련의 정지된 시간 속에서 현재에 드러
나게 되는 것이다(그림 37).그리고 유적에서 유물들 속에서 보여지는 기술과 행위
를 찾고,흐름을 관통하는 규칙성과 일관된 범주를 밝혀 공작체계를 복원해야 한
다.

그림 37.석기의 공작체계와 유물의 관계

註 27) Clark,J.D.& Kleindienst,M.R,“TheStoneAgeCulturalSequence:terminology,typologyand
rawmaterial"『KalamboFallsPrehistoricSiteⅡ』,(CambridgeUniv.Press,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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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절절절 뗀뗀뗀석석석기기기의의의 제제제작작작방방방법법법과과과 특특특징징징
우리가 쓰는 도구란 제작자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제작되는
데,이를 위해 가장 좋은 돌감,효율적인 제작기술,쓰기 편한 석기 모양을 만들어
낸다.따라서 석기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석기제작순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진그
늘유적에서는 뗀석기와 간석기 제작이라는 두가지 기술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이
것은 제작수법 상으로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의 목적에 따라 기술이
서로 교호되면서 제작되고 활용된다.
진그늘유적에서 사용되는 뗀석기제작수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42).
석기제작의 첫 단계는 돌감의 획득에서부터 시작된다.진그늘유적의 돌감은 셰일
과 편암류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는데,셰일은 뗀석기와 간석기 제작에 모두 선호
되었고,편암류는 간석기 제작에 주로 이용되었다.특히 소형도구의 경우 셰일을
통한 석기제작이 주로 이용되었고,대형의 도구인 갈돌과 갈판의 경우와 소형도구
이더라도 강한 충격과 단단한 힘이 가해지는 도끼와 자귀 같은 도구는 편암류가
이용되었다.
그런데,돌감획득에 있어 운반과 돌감의 무게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돌감의 무게
란 제작자가 얼마나 무거운 물체를 이동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즉 유적내부에
서 출토된 유물의 무게는 얼마이고,이동패턴은 어떠한가?하는 점이다.물론 이동
에 있어 도구의 활용-뗏목,바구니,가축의 활용 등-에 따라 무게의 증가나 운송
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기도 하지만,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유적내부에서 출토된 모든 석기 수는 623점이고,총무게는 32,718.3728)g이다.총
무게가 한 덩어리의 자연석으로 본다면,성인남성이 들고 장거리 이동하기에는 조
금 무거운 편이다.그러나 총무게가 실제 유적내부에서 사용했던 자연돌의 무게라
할 수 없는데,이것은 현재 확인되고 있는 뗀석기와 간석기의 표면을 보면 자연면

註 28)진그늘유적 보고서에는 셰일로 된 격지와 몸돌,그리고 뗀석기의 무게를 각각 1,351g,3,130g,6,018g
으로 합해서 10.5kg로 무게를 산출하였는데,여기서 산출된 무게는 보고서에서 누락한 자연돌,운반된돌,
불먹은 돌,제작과정의 석기 등 유적에서 수습된 모든 석기에 대한 총 무게 값이다.단,돌무지를 만들
었던 자갈돌은 무게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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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아 있는 얇고 납작한 손바닥모양의 크기를 가진 자연돌이 확인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유적에 최초로 반입된 자연돌의 무게를 얼마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유적내부에서 확인된 모든 석기 중에서 석기제작과정 중에 생
성된 격지와 부스러기,석재편을 제외한 석기를 가지고 100g단위씩 정리해 보았
다.(그림 38)유적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무게는 갈판으로 12,100g이고,최소 무게
는 불에 터져 나간 돌로 0.6g이었다.800g이하의 석기가 전체 99%이상을 차지하였
지만,갈판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게차가 매우 크다.무게차는 대체로 0.6～800g,1,
1～1,4kg,1,8～12,1kg로 나뉘어 분포하고 있는데,1,1kg이상에 포함된 석기는 몸돌
과 갈돌,갈판,운반된 석재만이 확인되고 있다.그리고 500g이하의 석기를 50g단
위씩 다시 세분해 보면 10～150g에 석기가 집중된다(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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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진그늘유적 석기무게 분포(100g) 그림 39.500g이하의 석기무게 분포

무게에 따른 분포를 통해 최초로 반입된 석기는 2가지로 나뉜다.하나는 특정한
도구인 갈돌과 갈판을 만들 수 있는 납작한 자갈돌을 반입하는 것,다른 하나는
500g이하의 무게를 가진 손바닥만한 자갈돌을 선택 채집한 것이다.두가지 무게
를 통한 차이는 셰일과 편암류라는 상반된 돌감획득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몸체 크기의 차이이다.채집과정에 있어 손바닥만한 자갈돌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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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판 등에 이용된 대형자갈돌을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대형자갈돌은 손바닥만한
자갈돌에 비해 원하는 크기와 형태를 맞추기 어려웠고,이는 경제적 논리로 적은
공급으로 오래 동안 사용하기 위한 견고한 돌감의 선택으로 이어졌을 것이고,이는
편암류라는 선택이라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가져본다.
한편,석기 획득은 기본적으로 석기를 보는 안목과 더불어 채집,채광기술이 있어
야 한다.유적이 입지한 정자천 주변은 지질도에 확인했듯이 정자천변을 끼고 셰일
과 편암류가 분포하고 있고,자갈돌이 노출되어 있다.실제 조사과정에서 천가에
가서 쉽게 손바닥만한 자갈돌을 가지고 석기를 만들어보기도 하였듯이 진그늘유적
의 입지는 돌감채집에 매우 유리하다.
석기의 형태를 만들기 전에 몸체를 먼저 만드는데 진그늘에서는 3가지 형태가 관
찰된다.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자갈 자체를 쓴 경우,자갈돌에서 떼어낸 격지를
쓴 경우,켜면이 발달한 조각돌을 쓴 경우이다.이러한 몸체는 제작자가 미리 생각
해 둔 도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였다.
그런데,유적에서는 몸체를 알 수 없는 자갈돌이 있다.자갈돌에는 불을 먹어 겉
면이 붉그스레한 색조를 띠고,겉면이 터져 나간 돌이 확인된다.

1:자갈돌을 열처리 모습 2:자갈돌 열처리후 물에 식히는 모습,조리의 예
그림 40.자갈돌 열처리 및 조리에 이용된 예(LUMLEY,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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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몸체는 불먹은 돌과 불에 의해 겉면이 터져나간 돌로 구분되는데,앞의
것은 자갈돌 자체에 불을 먹이고 제작을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표면이 울퉁불퉁
거칠지만,일정한 두께(켜면을 따라)로 떨어진 것이고,뒤의 것은 불을 먹은 후 사
용과정에서 불에 의해 약해진 층리면이 강한 힘을 받으면서 떨어져 나간 흔적으로
보인다.이렇게 두가지의 흔적은 의도하는 몸체를 만들기 위해 불을 이용하였다는
간접 증거로 보여진다.
아직 한국에서는 자갈돌에 불을 먹여 석기제작에 도움을 준 연구는 없지만,일본
의 경우는 頁巖(셰일류)에 열을 가해 석기제작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29)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각 돌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최적 가열 온도인 약 300～500도
를 지속해서 열을 전달한 후에 냉각을 통해 떼임질을 하면 격지떼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이러한 열처리방법은 두터운 자갈돌을 적당한 불을 먹여 의도하는 크기를
가진 몸체를 만들기에 좋은 방법이다.즉 켜면이 발달한 셰일에 열처리를 통한 공
기의 팽창에 따른 압력이나 냉각에 따른 수축 등으로 결정구조가 약화된 자갈돌을
적당한 충격을 주어 판상으로 떼어낸 몸체 종류가 아닌가 생각된다(그림 40).앞으
로 석재 열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제작 3단계는 날을 세우기 위한 형태 만들기이다.세가지 몸체를 가지고서 격지
떼기(그림 41)를 통해 의도하는 형태를 만들었는데,크게는 타원형,네모형,긴네모
형 등으로 나뉜다.타원형은 다시 타원형,한쪽이 좁아든 타원형,타원의 단변 하나
가 직선인 타원형으로,네모형은 사변형과 모 둥근 장방형으로,세장형은 칼형과
세장형으로 나눌 수 있다.
타원형의 경우는 가장자리에서 중심방향으로 둘레를 돌아가면서 격지떼기를 하여
타원꼴로 만들었는데,중심에 이르기까지 떼어낸 경우는 드물고 날을 세우는 정도
까지만 형태를 잡았다. 이중 한 변이 좁아들거나 단면이 직선인 타원형은 의도적
으로 윗변을 둥글게 하거나 밑변을 잡이 또는 도구 장착에 용이하게 만들었던 것
으로 보인다.

註 29)大沼克彦,『日本舊石器時代の細石刃製作用岩石加熱處理に關すゐ硏究』,(國土館大學イラク古代文化
硏究所 平成8년-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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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돌망치로 직접떼기 2.뿔망치로 직접떼기 3.나무망치로 직접떼기 4.모루에 부딪혀 깨기 5.눌러떼기
그림 41.뗀석기 제작 수법들(LUMLEY,1994)

네모형은 사변형과 모둥근 장방형으로 세분되는데,사변형은 격지나 켜면으로 떼
어진 전체를 다듬은 후에 몸체의 양끝을 쳐내어 사변형을 만들었다.모 둥근 장방
형은 네모꼴로 격지떼기를 하여 만들고 모 귀퉁이를 쳐서 둥글게 처리하였다.
긴네모형은 긴 네모꼴로 날의 위치에 따라 세장형과 칼형 뗀석기로 나눌 수 있
다.세장형은 날이 양옆(왼․오른변)이 있고,칼형은 한변에만 날이 서 있다.두 형
태는 모두 얇은 두께를 가진 켜면몸체를 이용하였는데,직접 형태를 잡거나 형태를
잡은 타원형의 몸체에세 긴 변을 떼어내어 만들었다.
그런데 형태잡기에 있어 켜면 몸체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이용되고 있다.이는 제
작과정의 효율성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제작자가 의도하는 납작한 면을 가지고 있
으면 자갈몸체에 비해 쉽게 날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진그
늘유적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켜면몸체를 만들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형태잡기는 날을 세우기 위한 전단계로 미리 선택된 완성형 모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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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도한 모양에 따라 꼴을 잡았고,이를 위해 굳은 망치(봉형 망치)을 측면 중심
으로 수직으로 내려치거나 중심에서 살짝 빗겨치는 수법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제 4단계는 날 만들기이다.날을 만들기 위한 잔손질은 형태에 따라 미리 정해진
자리에 시도하였는데 자른면(斷面)상에서 몸체의 중심에 놓이게 날을 만들었다.
날의 생김새는 곧거나 볼록한 날이었다.
날의 위치는 앞에서 살펴본 형태에 따라 다르게 배치되었다.타원형의 경우는 둘
레 전체를 돌아가면서 잔손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한변이 좁아지거나
단면의 하나가 직선이 변을 빼고는 둘레를 돌아가면서 날을 만들었다.사변형은 왼
날과 오른날을 잔손질하였으며,모 둥근 장방형은 왼․오른변,윗변에 삼변에 잔손
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관찰된 예에서는 닳은 흔적이 많아 정확하지 않다.세
장형과 칼형은 켜면과 격지몸체를 이용하여 왼․오른변을 모양에 따라 날을 세웠
다.이때 격지몸체로 만들어진 칼형 뗀석기는 날을 형성하는 잔손질과 손에 쥐는
잡이 손질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잔손질의 방향은 엇갈림(안팎)잔손질이 이루어져 날을 세워서 보면 지그재그식으
로 톱니처럼 보인다.모양은 일정한 규칙성을 찾을 수 없지만,엇먹는 잔손질과 비
슷하다.잔손질 각도는 중심에서 양쪽으로 반가파르게 떼어내었고,깊이도 깊지 않
다.전반적인 잔손질수법은 많은 정성을 쏟지 않고,날을 만드는데 집중하였다.이
것은 날 자체를 사용하기 보다는 갈기 전단계이거나 적당한 날카로움만이 필요했
기 때문이다.이러한 특징은 기술적으로 소형의 공형돌망치나 무른 망치(뿔,나무
등)로 가볍게 두들기듯 직접 떼어내었다.
제 5단계는 사용단계이다.완성된 석기를 사용하면 그 흔적이 석기 겉면에 남아
있게 된다.진그늘유적에서는 겉면에 닳은 흔적이 있는 석기가 관찰되어 이를 분석
하였다.닳은 흔적은 타원형과 네모형의 석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었는데,모든
석기가 긴축의 양 끝 윗․아래면에 흔적이 남아 있어 도구 사용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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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뗀석기제작과정과 분류,제작기술과 도구들



- 56 -

이것은 진그늘유적의 생계경제와 연관된 것으로 부드러운 대상물에 비스듬하게
반복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생긴 현상이라고 보면,도구는 땅을 뒤지는 용도
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0).그리고 칼형과 세장형은 날이 긴축 즉 세로날이
발달되는 것으로 보아 자르는 용도로 판단된다.

제제제222절절절 완완완성성성된된된 석석석기기기의의의 분분분석석석
111...석석석기기기의의의 특특특징징징 분분분석석석
석기의 분류는 돌감,사용의 정도,잔손질 유무와 위치,형태,제작과정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뉠 수 있다.이러한 분류는 석기연구에 있어 어떤 중점
을 통해 석기공작을 쉽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
른 것이다.
진그늘유적의 석기 분류의 기준은 제작과정에 따라 만드는 과정,뗀석기,간석기,
나머지로 크게 구분하고 각 항목 속에서 형태에 따라 네모,세모,타원형,원형 등
으로 나누고,최종적으로 날의 위치를 통해 이를 세분하였다.
유적에서 실제 사용되는 완성형 도구로는 뗀석기와 간석기가 있다.
뗀석기는 몸체에 따라 격지몸체,켜면몸체,자갈몸체,알 수 없는 몸체로 구분하
고 여기서 외곽선 꼴과 날의 위치,크기의 비율에 따라 칼형 뗀석기,세장형 뗀석
기,타원형 뗀석기,타원의 한쪽이 좁아든 뗀석기,타원의 한 변이 직선인 뗀석기,
모 둥근 장방형 뗀석기,사변형 뗀석기,파손되어 형태를 알 수 없는 기타 뗀석기
로 나누었다(그림 43).

註 30)이런 도구의 경우는 돌보습,돌따비,굴지구 등으로 불리우고 있는데,닳은(마모)흔적 또는 장착의
흔적으로 보기도 한다.논문에서는 석기 자체에 결합부분,장착흔적,장착을 위한 격지 뗀흔적이 관찰될
때에만 장착흔적으로 추정하고,그런 흔적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닳은 흔적으로 보았다.
안승모․이영덕,“龍潭댐 水沒地區의 新石器文化”,『湖南考古學報』제19집,(湖南考古學會,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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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뗀석기의 크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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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칼형과 세장형 뗀석기는 세로 날을 이용하여 자르는 용도로 추정하였는
데,격지몸체가 주로 이용되었고,켜면 몸체를 소량 사용되었다.세장형은 세로변에
잔손질 된 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칼형 뗀석기와 같이 길이가 너비에 비해 1/2이
거나 반대로 2/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비율이 나오는 이유는 몸체의 차이,
즉 긴격지를 떼어 옆날을 잔손질하는 경우와 옆격지를 떼어 가로날을 잔손질하는
차이로 보여진다(그림 44).그리고 두께가 8～14cm로 매우 얇아 잔손질 각도를 통
해 알 수 있듯이 강하게 밀어 내는 행위보다는 자르는 행위에 더 알맞은 도구라고
보여 진다.

그림 44.격지로 만든 칼형 뗀석기(1,2:몸체가 긴격지 3,4:몸체가 옆격지)

타원꼴을 가진 뗀석기는 타원형 뗀석기,한쪽이 좁아든 타원형 뗀석기,단변 하나
가 직선인 타원형 뗀석기가 있다.이런 분류는 날과 뒤변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크
기 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타원형의 경우는 105～159mm,한쪽이 좁아든 타원형
뗀석기는 131～151mm,한변이 직선인 타원형 뗀석기는 129～132mm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그래프상에서도 한 지점에서 뭉쳐서 나와 기능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두께를 보면 12～25cm로 세장형과 칼형 뗀석기에 비해 두껍다.
그리고 네모꼴에는 사변형 뗀석기와 모 둥근 장방형 뗀석기가 있다.크기는 98～
121mm이고,두께는 14～21mm이다.타원꼴 뗀석기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이지만
길이/너비 비율상으로 보면 1/2～2/1사이에 속하고,두께도 비슷해 타원꼴 뗀석기
크기와 형태만 다르지 용도의 차이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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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뗀석기의 길이만을 통해 보면,16cm 이상의 중대형에는 단변 하나가 직
선인 타원형 뗀석기 1점이 확인되고,길이 12.5～16cm 중형에는 타원꼴(14점)이 중
심을 이루고 있고,길이 9～12cm 소형에는 네모꼴(6점)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크기
와 형태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갈머리와 대천리의 굴지구의 크기에 따른
분류에 참고하다면,뒤지개와 파종구 등으로 쓰임처가 달랐을 것으로 보았으나 크
기가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22...석석석기기기의의의 기기기능능능분분분석석석
석기의 기능은 사용에 대한 연구이다.이것은 석기의 형태와 쓰임새,방향에 따라
이루어진다.즉 석기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자르기,깎기,긁기,뚫기,찍
기,파기 등 -에 따라 석기의 형태와 사용흔의 양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31)
일반적으로 신석기시대의 석기는 형태적으로 완성된 폼을 가지고 있는 화살촉,
창,도끼,자귀,갈판,갈돌 등 간석기는 형태와 민속지 연구로 어느 정도 그 기능
이 알려져 있다.그러나 완성된 뗀석기에 대한 기능은 유적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
되어 왔으나 뚜렷하게 기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완성된 뗀석기는 일명 ‘굴지구’라고 불리우는 석기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뒤지
개’,‘굴지구’,‘괭이’,‘삽’,‘따비’,‘보습’등으로 이름지어 왔고,용도를 땅을 파거나
뿌리식물을 캐는 채집(굴광)도구,목재나 석재를 자르는 가공도구 또는 농경과 관
련된 경작도구로 인식해 왔다.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갈머리유적에서는 평면 형태와 인부의 형태,각도에 따
라 6가지로 형식 분류하였고,길이 10～17cm,너비 5～10cm를 기준으로 하여 길이
16cm 가량을 중대형으로,13～15cm를 중형,9～12cm 소형으로 나누었다32).그리고
크기와 마모흔의 여부에 따라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대천리유적의 경우에는 평면형태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고,크기에 따라 15～

註 31)이헌종,“석기분석법”,『고고학 연구 방법론-자연과학의 응용』,(서울대학교 출판부,1998).
註 32) 안승모․이영덕,“龍潭댐 水沒地區의 新石器文化”,『湖南考古學報』제19집,(湖南考古學會,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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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m는 중형,10～14cm는 중소형,10cm 미만은 소형으로 나누어 보았다.중형은
뒤지개로,중소형은 파종구로,소형은 나무와 접합해서 뒤지개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았다33).
대체로 연구는 평면모습에 따라 세부 분류하고,길이와 닳은 흔적(마모흔)에 따라
쓰임을 달리 보는 견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진그늘유적에서 완성된 뗀석기로 분류되는
타원형 뗀석기,타원의 한쪽이 좁아든 뗀석기,타원의 한변이 직선인 뗀석기,모 둥
근 장방형 뗀석기,사변형 뗀석기,세장형 뗀석기,칼형 뗀석기를 대상으로 하여 석
기모양과 날의 위치 그리고 닳은 흔적,자루의 홈의 여부 등을 통해 석기의 기능,
자루의 장착과 사용 방법을 연구해 보았다.
네모꼴와 타원꼴 뗀석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양과 크기에서 차이만 있을 뿐
날의 위치와 잔손질의 정교함이 떨어진 정도,닳은 흔적의 상관성을 염두해 보면
<어떤 부드러운 대상물에 대한 강한 힘과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마찰력으로)이
루어지는 행위>일 것으로 판단되어진다(그림 36).
이런 행위를 통해 석기의 쓰임을 파악한다면,1차적으로 뒤지개로 볼 수 있다.석
기의 작업날에는 사용에 따른 흔적들이 발견되고 손잡이 또는 자루와 상관성을 가
지고 있다.필자는 앞에서 닳은 흔적이 있는 뗀석기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닳은
흔적이 있는 석기는 긴축의 양끝이나 한끝 또는 면에 사용흔이 남아 있었고,사용
에 따른 깨진 석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석기에 남아있는 사용에 따른 닳은 흔적의 위치와 면적,방향을 통해 석기의 사
용에 대해 두가지의 행위를 추론할 수 있었는데,하나는 자루를 석기의 긴축과 나
란하게 장착하고 사용하는 방법이고,다른 하나는 어떠한 자루도 쓰지 않고 석기
그 자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그림 45).
첫 번째는 석기에 자루를 장착한 방법인데,사용자가 자루를 잡고 흙과 같은 대
상물에 강하게 힘을 주어 깊숙이 밀고난 후 자루를 밑으로 힘을 주면서 대상물을

註 33)구자진,『옥천 대천리의 신석시시대 집자리에 대한 연구』,(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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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는 행위이다.이때 석기에 생성되는 흔적은 석기의 끝에 힘이 강하게 가고 아
랫면에 마찰력이 증가한다.따라서 석기의 끝의 앞뒷면 일부와 뒷면에 닳은 흔적이
관찰된다.
두 번째는 석기자체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석기를 한손 또는 두 손으로 쥐고
대상물을 향해 강하게 힘을 주어 깊숙이 들어가게 한 후에 잡아당기면서 대상물을
뒤집는 행위이다.이때 석기에 생성되는 흔적은 깊숙이 들어가면서 석기 끝에 강한
힘을 받고 잡아당기면서 끝에 힘을 받게 되어 석기 끝과 가장자리에 흔적이 남는
다.그런데 석기는 자루를 끼우지 않기 때문에 상하의 구분이 없어 양 긴축 끝을
모두 사용하게 되어 양끝이 모두 닳은 흔적이 관찰된다.

그림 45.완성형 뗀석기(뒤지개)의 사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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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루를 장착한 방법은 기존에 닳은 흔적과 관련하여 도구 장착에 대한
연구34)가 있다.여기에 따르면 삽날 끝부분 편평한 면에 자루면을 붙여 사용하였는
데,굴곡이 있는 면에 땅과의 마찰에 의해 닳았다고는 한다.일견 타당성이 있는
견해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지개 면에 자루를 끼우는 면에 대한 정지작업,
즉 밑변의 자루를 끼우는 홈(갈기수법으로 만든 홈)이나 줄을 묶으기 위한 양변의
홈35)(떼임질을 만든 홈)등 관찰되어야 한다.

그림 46.뒤지개의 사용날과 묶음양식 추정

다행히 진그늘에서는 자루를 끼우기 위한 홈,줄을 묶기 위한 홈이 있는 석기가
관찰되었다.모양상으로는 타원꼴의 밑변이 직선인 것과 좁아든 것,네모꼴 모양의

註 34)申鐘煥,“錦江式土器考”,『考古學誌』11집,(韓國考古美術硏究所,2000).
註 35)홈은 석기의 외곽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으로 원래 자갈면의 흔적을 이용하거나 격지떼기를 통해 홈
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여기서는 정확한 사용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떼기를 통해 만들어진 것만
을 홈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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뗀석기는 긴축과 평행하게 자루를 끼우고 홈에 줄을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다.홈에 줄을 묶어 자루를 고정한 방식36)에는 한줄 묶음 또는 두줄 묶음을 통
해 고정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6)
그런데 소형의 타원형 뗀석기는 떼임질 홈,줄을 묶었던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또 홈이 있는 뗀석기와 달리 양 끝 또는 아랫면 전면에 닳은 흔적이 관찰되는 예
도 있어 도구 자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앞으로 이런 점들은 좀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세장형과 칼날형 뗀석기는 앞에서 모양과 날의 위치를 살펴 자르개로 보
았다.이런 종류의 뗀석기는 세로날을 눕히면 아래쪽에 날이 오게 되는데,줄로 묶
거나,나무 틀을 만들어 끼워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47).

1～4:나무틀에 끼어 넣어 사용한 예, a～d:줄로 묶어 사용한 예
그림 47.칼형과 세장형 뗀석기의 사용례(LUMLEY,1994)

註 36)줄을 묶어 고정한 방식은 홈과 홈을 서로 끈으로 묶어 자루를 고정하는 것을 뜻하는데,양변에 홈이
하나씩 있으면 한줄 묶음,한 변에 하나의 홈과 다른 변에 두 개의 홈 또는 양변에 두 개의 홈이 있는
것은 두줄 묶음으로 보았다.이때 한번 묶음,두번 묶음은 줄을 묶는 형식이 아니라 홈에 따른 임의적
구분이다.실제 자루를 대고 줄 묶음을 하였다면 둘레를 여러 번 감아 고정시켰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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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개의 행위는 날의 축을 따라 왕복운동 또는 당기는 행위를 통해서 대상물을
베어내거나 잘라내는데 있다.대상물은 초목류 절단,동물해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것들이다.
나무틀에 끼워서 사용하는 방법은 납작한 나무에 홈을 파고 홈에 끼워넣어서 사

용하는 것과 납작한 두 개의 나무판 사이에 석기를 끼우고 줄로 묶어서 사용하는
두가지가 있을 것이다.작업의 효율성에서는 홈을 파기 보다는 납작한 판에 자르개
를 넣고 줄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이 방법은 대상물에 직교하게 세워서 직
선상으로 왕복행위를 통해 대상물을 잘라 내거나 벗겨내는데 알맞다.
석기를 끈으로 묶어 사용한 방법은 양변에 홈이 있는 석기를 두갈래로 줄을 꼬아
묶어서 손으로 잡는 부위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것으로 팔의 축을 따라 스윙행위
를 통해 대상물을 베어내는 데 효과적이다.

그림 48.자르개의 사용날과 묶음양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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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그늘에서는 나무 틀,끈이 묶어진채 발견된 석기는 없지만,석기의 형태와 날의
위치를 통해 틀장착이나 끈 묶음을 통한 석기의 사용례를 추정할 수 있었다(그림
48).
대체로 잔손질된 날이 볼록하거나 양 변에 홈이 있는 경우에는 줄 묶음을 이용하
였을 것이고,날이 직선이거나 너비가 좁은 경우에는 나무 틀에 끼워 넣어 사용하
였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뗀석기의 용도가 밭을 경작하거나 땅을 파는데 쓰인 도구였는지도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날의 위치와 잔손질의 모양,힘의 전달에 따른 닳은 흔적 등으
로 보아 진그늘유적에서는 이러한 석기들을 ‘뒤지개’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길이나 너비가 1/2또는 2/1의 세장형과 칼형 뗀석기는 자르개로 볼 수 있
다.그리고 이러한 도구들은 그 자체로 사용하거나 자루를 장착하여 사용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앞으로 이점은 보다 많은 석기에 대한 관찰을 통해 도구의 쓰임이 밝
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333...석석석기기기 갖갖갖춤춤춤새새새
여기서 이루어진 석기 갖춤새는 깨
진 조각이나 풍화되어 형태만이 남아
있어도 그 석기의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석기를 대상으로 하였다.따라서
뗀석기 중에 격지나 몸돌,파손된 석기
는 제외시켰고,나머지 자갈돌인 운반
된 돌,불먹은 돌 등도 정확한 용도를
파악이 어려워 석기 구성에서 빼고 통
계를 내었다(그림 49).
석기의 용도는 기존 연구37)의 분류

註 37)최근에 다나까(田中,2001)는 수렵어로구,목재가공부,식량채집구,식량가공구,기타공구류로 나누고,

망치, 5, 7%

숫돌, 5, 7% 돌자귀, 3, 4%
돌도끼, 1, 1%

활촉, 10,

14%

창끝, 1, 1%

뒤지개, 25,

34%

낫, 1, 1%

갈돌, 5, 7%

갈판, 5, 7%

칼형, 10,

14%

세장형, 2, 3%

그림 49.도구에 따른 석기갖춤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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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서 용도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돌도끼와 돌자귀는 목재가공구로,활촉과 창끝은 사냥도구로,타원형 뗀석기와 장
방형 뗀석기는 뒤지개로 보고 이를 식량채집구로 보았다.그리고 갈돌과 갈판은 식
량가공구,칼형과 세장형 뗀석기는 자르는 용
도로 동식물의 해체와 처리 등에 이용되는 처
리도구,그리고 망치와 숫돌은 공구류로 분류
하였다(그림 50).
도구의 용도를 살펴보면 식량채집구가 32%,
식량가공구가 17%,사냥도구가 17%,동식물
해체와 처리구가 15%로 나타난다.그런데 이
에 따르면 식량채집구와 사냥도구가 높고,농
사와 관련된 수확구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선사시대의 도구의 사용은 단순한 하나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즉 세장형,칼형 뗀석기의 용도를 보면 동물처리,식물절단,이삭따기 등으로
볼 수 있고,갈돌과 갈판의 경우는 도토리 처리에서 식량 가공구에 이르기 까지 분
쇄,분리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종류의 대상물도 사용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생업경제라는 측면에서 신석기시대 생활은 크게 4가지로 사
냥,물고기잡이,농사짓기,채집 등으로 나누고 도구의 쓰임을 복합적으로 표시하여
진그늘유적의 생계경제의 범위를 살펴보겠다(표 9).다만,목재가공과 일반 생활 등
에 쓰이는 도구류 도끼,자귀,망치,숫돌 등은 제외하였다.
창끝과 활촉,뒤지개,낫,갈돌과 갈판 등의 종류와 적은 개체 수를 가지고서 정
리하였지만,진그늘유적의 생업경제를 표현하기에 적당하다.이에 따르면 진그늘은
채집경제>수렵경제>농경경제 순으로 나타났는데(그림 51),하나의 특정한 경제행
위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계절에 따라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렵어로구에는 석촉,첨두기,어망추,결합식 낚시를,목재가공부는 채벌부와 가공부로,식량채집구는
굴지구,낫,원반형석기,석봉,연석,기타공구류는 지석,긁개류,찰절구,발화구 등으로 세분하였다.

목재가공구,

4, 5%

사냥도구,

11, 15%

식량채집구

25, 35%

식량수확구,

1, 1%

식량가공구,

10, 14%

동식물 해

체와 처리,

12, 16%

공구류, 10,

14%

그림 50.용도에 따른 석기갖춤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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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경제 비중으로 보면 진그늘유적은 채집이 중심이 되고 수렵과 농경이 비중
이 낮으며,어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채집은 90여점에 이르는 도토리
가 출토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채집활동의 중요성이 높았고,수렵은 대부분 촉끝
이 부러진 채로 수습된 화살촉과 돌창으로 보아 사냥은 지속적으로 행해졌던 것으
로 보인다.농사짓기는 이 시기의 대천리 유적에 확인된 다양한 곡물들과 비교하여
농기구가 적지만 곡간입지에 위치하는 점과 토기문양의 유사성을 통해볼 때 규칙
적인 농사짓기 보다는 이동에 따른 농경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어로
용구는 한 점도 나오지 않았는데,맨손으로 잡기,돌로 담을 쌓아 물을 가두어 고
기 잡기 등 다양한 어로행위가 이루어 졌을 가능성도 있다.

표 9.생계경제에 따른 도구 분류38) 그림 51.도구분류로 본 생계경제

수렵

22%

농경

16%채집

62%

한편,소규모 계절정 이동사회는 계절에 따른 자연산물의 차이에 따라 이동하기
도 하지만,어떤 특정한 목적-돌감획득-에 따라 유적이 형성되기도 한다.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정자천변의 신석기시대 유적 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겠다.

註 38)여기에서 제외된 자르개를 이삭따기에 의한 수확구로 보고,뒤지개를 파종구 등 농경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둔다면,농경의 비율이 좀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 이들 석기에 대한 기능이
세밀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수렵 어로 농경 채집

활촉 10
창끝 1
뒤지개 25
낫 1 1

갈돌,갈판류 7 7
모듬 11 0 8 33



- 68 -

제제제666장장장 맺맺맺음음음글글글

신석기시대의 석기는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연모로서 선사시대 생계양식
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석기연구는 형태,기능,기술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하나의 방법이 아닌 다양한 분석을 통한 석기 연구가 필요하다.
진그늘유적은 용담댐 건설로 수몰되는 진안군 일대 금강최상류 지역으로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신석기,청동기에 이르기 까지 여러 시대의 유적이 형성되었는데,여
기서 이루어진 석기연구는 정자천변에 위치한 신석기시대 석기만을 대상으로 하였
다.
분석은 기본적으로 뗀석기와 간석기로 나누고,돌감의 획득에서부터 제작과정에
따른 기술,완성후 사용,그리고 변용을 다루었다.그리고 이들 석기의 특징과 기능
을 형태,날의 모양,닳은 흔적 등을 통해 추정해 보았다.또 석기 갖춤새를 통해
진그늘유적의 생업경제를 찾으려고 하였다.
돌감획득은 셰일류와 편암류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는데,뗀석기제작에는 대부분
이 셰일이 이용되었다.이것은 셰일 특성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셰일은 쇄설상
퇴적암으로 층리면을 따라 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납작한 모양,두께가 일정한 몸체
를 원할 때 쉽게 얻을 수 있다.따라서 진그늘유적에서 나온 뒤지개,화살촉,돌창
등을 제작할 때 적은 노력을 통해 쉽게 의도한 형태를 만들기 좋다.또 셰일은 유
적주변의 지질환경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진그늘 유적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편암류는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었는데,단단하고 강한 힘을 주어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석기에 주로 사용되었다.이는 석기 특성이 강한 변성을 받아 입자
가 곱고,셰일보다 단단하고 견고하여,갈거나 두드리는데 좋다.따라서 도끼,갈돌,
갈판 등에 사용되었다.또 돌감획득이라는 측면에서도 셰일과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돌감의 획득은 진그늘 유적의 입지가 단순한 생업경제 차원에서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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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돌감회득을 위해 특별한 자원획득장소,또는 수입처로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뗀석기 제작과정에 있어 돌감획득 후 몸체를 마련해야 한다.진그늘 유적에서는
다음 4가지 자갈몸체,격지몸체,켜면몸체,알 수 없는 몸체로 나누어 볼 수 있었
다.이들 몸체를 통해 볼 때 형태제작에 있어 규범화된 모델이 있어 기본적으로 손
바닥만한 크기의 납작한 모양을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서 쉽게 이러한 돌감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격지떼기나 편리에 따
라 떼어낸 켜면떼기를 통해 몸체를 만들어 내었다.이때 쉽게 떼어내기 위해 불을
먹여 열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석기가 여러 점 확인되었다.이것은 암석 내
부의 공기,수분 등을 가열,냉각을 통한 팽창과 수축을 이용하여 편리를 따라 깨
어지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몸체를 알 수 없는 석기와 켜면몸체가 이런
방식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형태잡기는 뗀석기의 1차 성형과정으로 몸체를 가지고서 원하는 꼴을 잡아가는
방법이다.이것은 석기에 남아 있는 격지뗀면과 떨어진 격지 등을 통해 형태잡기기
술을 파악할 수 있다.몸체에 남아 있는 격지자국은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석기 중앙방향을 향하면서 둘레를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격지가 떨어진 후 날을 정면으로 관찰했을 때는 지그재그 모양으로 나타
난다.이것은 격지떼기가 안팎으로,또는 몸체를 한 방향에서 돌려 떼어내고 다시
반대편에서 한 방향으로 떼어내었기 때문이다.또 몸체에서 떼어진 격지를 통해 떼
어진 격지가 대체로 2～7cm가량의 크기로 떼어졌을 알 수 있었다.격지 길이지수
와 너비지수을 통해 두께가 얇고,옆너비가 긴 옆격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이것은 직각보다는 예각과 둔각이 많은 격지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깝게 비스듬하게 떼어졌기 때문이다.또 등면의 상태를 통해 자갈면이 많
은 점,뗀방향이 한방향인 점,뗀면수가 3면 이하인 점을 통해 형태잡기는 몸체의
둘레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여러 번에 걸쳐 격지떼기를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배면의 휘임새와 혹 모양,격지 돌감을 통해 셰일이 많이 이용되었고,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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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된 격지가 돌감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굽 모양의
손질여부를 통해 진그늘유적은 좋은 격지를 얻기 보다는 몸체 자체의 형태잡기에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날 만들기는 2차 성형으로 잔손질을 베풀어 사용날을 만드는 기술이다.잔손질은
몸체에 남아 있는 격지자국의 비교를 통해 1cm 미만의 격지자국만을 잔손질떼기로
보았다.분석은 날의 생김새,위치,모양,깊이,각도 분석 등을 통해 수법이 찾아졌
다.생김새는 대체로 곧은 날과 볼록날이 많았고,위치는 석기의 형태에 따라 날을
선택하였는데,타원형의 경우는 둘레 전체에 걸쳐 잔손질이 이루어졌고,한쪽이 좁
아든 타원형과 한변이 직선인 타원형,사변형은 상변,밑변 또는 상변,왼변,오른
변에 주로 이루어졌다.그리고 세장형과 칼형은 왼변과 오른변에 필요에 따라 잔손
질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형태와 사용 용도에 따라 잔손질을 하여 날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잔손질 방향은 두께에 따라 몸체가 두터운 것은 엇갈림(안팎)잔손질을 얇은 것

은 윗아래면 잔손질을 하여 날이 세웠을 때 지그재그 톱니날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날의 모양은 정연하지 않고 규칙성이 없는 엇먹는 잔손질과 비슷하였다.날의 각도
는 반가파른데,자르개와 뒤지개로 나누어 각도차를 비교하여 보니 차이가 보여 서
로 다은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이다.날의 깊이는 5～6mm로 깊지 않다.
대체로 잔손질은 날 만들기에 크게 정성을 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이것은
날 자체를 조밀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었고,새로운 갈기기법에 따라 사용에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완성된 뗀석기 중에 닳은 흔적이 있는 석기를 모아 관찰하니 석기의 긴축의 끝자
락에 닳은 흔적이 확인되었다.이것은 도구를 밀어서 사용하는 일을 통해 만들어지
는데 강한 힘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받은 용도로 대상물을 뒤지는 뒤지개로 이용
되었을 것이다.또 뒤변이 깨지거나 격지떼기가 이루진 것으로 보아 자루장착을 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그늘유적의 석기는 석기제작과정에서 생성되는 몸돌,격지,부스러기,석재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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뗀석기,간석기,운반된 돌 등 나머지로 나눌 수 있다.이중 뗀석기는 날과 모양에
따라 타원형,한쪽이 좁아든 타원형,한변이 직선인 타원형,모둥근 장방형,사변형,
세장형,칼형 뗀석기로 나뉜다.이들 길이/너비의 비율을 보면 1/1～2/1에는 타원꼴,
네모꼴 뗀석기가 속하고 2/1이상 또는 1/1이하에는 세장형과 칼형뗀석기가 속해
그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즉,칼형과 세장형은 날의 위치가 긴변인
세로날이 형성되어 자르는데 용도로 판단되고,타원형꼴과 네모꼴 뗀석기는 일정한
크기와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서,긴축 끝에 닳은 흔적이 있는 석기를 통해 아마도
부드러운 대상물을 뒤지는 뒤지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그리고 이들 석기에서 자
루를 장착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석기에 남아 있는 자루를 끼우기
위한 홈,묶을 수 있는 홈이 있어 사용과정을 추정할 수 있었다.대체로 타원꼴과
네모꼴 뗀석기는 중하단에 홈이 있어 한번 또는 두 번 묶었고,세로날이 발달한 세
장형과 칼형뗀석기는 사선으로 또는 가로로 묶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외국의 사
례를 통해 틀을 만들어 도구를 끼웠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류된 석기들을 통해 도구의 용도를 식량채집구,식량가공구,사냥도구,동식물
해체와 처리구로 나누고 생계경제를 파악하였는데,진그늘유적은 기본적으로 채집
이 중심을 이루면서 수렵과 농경이 보조적인 생계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그리고 이러한 생업은 정착생활보다는 소규모 계절정 이동사회로 판단되는
데,자연산물에 따른 이동이거나 돌감획득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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